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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 
미국 시애틀와싱톤 대학에서 시작된 박사학위 과정에서 시작된 기나긴 학업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주었으며 미국에서 시작된 사역에 함께 동행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그리고 그 동안 미국에서 자라난 세 자녀 크리스, 샤론, 엔지의 품성을 잘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린다.   
 
학문적으로 항상 갈급해 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은 미국에서 좋은 만남을 
주셨다. 먼저는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만난 미술사, 드라마, 
음악, 언어과정의 훌륭한 교수님들이요, 풀러에서의 석사과정에 만난 정말 좋은 많은 
멘토들, 특히 지금은 Duke대에 교수로 있는 Begbie 박사의 만남은 정말 감사하다. 
사역을 진행하며 실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이해를 갖게한 고 Robert Webber와의 
만남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IWS에서 만난 열정적인 예배자들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했다. 그리고 Bob은 살아 생전에 그의 저서를 내가 섬기는 한국 교회의 
교재로 번역 사용하게 해 이 논문이 한인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이 논문의 
제목을 발견하도록 한 곳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Dr. 
William Reynolds와 Dr. Music과의 만남에서였다. 그들의 교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찬송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별히 이 논문작성 과정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적하고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주종훈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엽적인 부족함을 주 박사님의 빠르고 상세한 지적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역을 하면서 모자라는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상세하게 읽어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연구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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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준 교회들과 
미국내 교회에서 매주 자신들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 많은 예배 사역자 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종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와 
부산 우이동 교회의 당회장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적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믿음의 교회 교인들과 많은 질문과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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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 제기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주일 예배의 예배음악의 갱신을 위해 논자가 실제로 
사역한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사용된 음악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 성경의 제안을 따라서 논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적용해서 경험한 예배 변화를 서술 한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1세대 한인 교회들은예배에 있어서 제한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1 예를 들어, 예배 중에 복음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찬송가 사용을 주장하곤한다. 최근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한 대형 한국교회를 
방문해서 대화 해본 결과 여전히 교회 내에서 찬송가만 고집하며, 약간의 찬양과 
경배 형태의 곡들을 예배에 일부 인정하는 정도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히 
예배에서 제한된 음악들만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뿐 아니라 이곳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예배에서의 
음악 사용에 있어서 비슷한 현상과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민 교회들의 성도 구성의 
대다수가 한국교회에서 받은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이민교회를 개척하거나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1 1 세대 한인교회라 함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민을 온 세대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부모님들을 통칭한다(논자 주). 2 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로서 영어권으로 분류되며, 부모님들과는 다른 신앙의 패턴을 따라간다. 특히 
예배에서는 찬양은 소위 말하는 Praise and Worship 에서 사용하는 CCM 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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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일 예배의 경우,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사용하기보다, 
편협한 음악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에서 균형된 음악적인 체험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는 다양한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다.2   
 
제 2 절 논문의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논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예배 음악의 다양한 활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 섬기고 있는 이민 
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집을 만들어 사용함으로 신학적 
목회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바람직한 실천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음악적 장르가 있지만, 사도바울이 초대 교회에서 사용 할것을 권면한 
시편가, 찬송가, 그리고 신령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음악이 가져다 주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예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3  이렇게 개선된 예배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예배만족도가 높아지며, 그 만족한 예배는 각종 예배활동의 
참여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인해 자연적으로 교회의 수적인 성장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4 
예배 음악은 한 장르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음악의 장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러한 다른 관점들로 예배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2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권고는 골로새서와 3:16 절과 에베소서 5:19 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3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Robert E. Webber,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Peabody, MA: Hendrickson, 1997), 85. 웨버는 영국 
캔터버리와 웨스트민스터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며, 예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음악은 예배 환경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에서 음악은 구체성을 표현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사야 6:1-8 에서 만족한 예배는 헌신과 전도자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8 절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만족한 
예배는 영적인 부흥과 교회 성장으로도 연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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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공동체성 향상: 수요예배, 금요 기도예배, 주일예배와 
소그룹모임과 같은 다양한 예배에서 다양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전통적인 
찬송가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보다 보다 다양한 음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경험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예배 참여 태도의 발전과 고취: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성가대, 지휘자 
등은 예배에서의 고무된 경험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음악적 형식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형식을 사용하는 예배의 흐름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배와 교회의 다른 모임에 매력을 느끼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다.  
셋째, 개인적인 태도: 공동체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고 개개인의 
예배에서의 고무된 경험은 교회가 이사야서 6장8절의 천상 예배의 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만족한 예배로 인해 전도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 만족한 예배에서 양산된 
전도자들로 인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예배를 통한 수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배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예배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치유를 경험하여 예배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수적인 증가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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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한국과 이민 교회 예배음악 사용의 역사적 발전 
 
한국 교회 예배에서의 편협한 음악적인 장르만을 사용하는 전통을 이해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음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찬송가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찬송가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894년 언더우드의 “찬송가”에 의하면,5 한국 찬송가는 경건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다.  찬송가는 4부로 작곡되어 곡에 따라서 같은 멜로디에 1절 혹은 4절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음악적으로 보면 독일의 코랄형식의 작풍으로 한 종류의 음악적 
형식에 다양한 주제들이 실렸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권위,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 부흥을 통한 능력, 봉헌과 봉사, 지속적인 성경공부, 십일조와 헌금, 박해의 
이해, 선교에 대한 열정등이 그 내용이다  
1908년에 장로교, 감리교와 침례교는 함께 합동 찬송가를 편찬했는데 그 이름이 
“찬숑가”였다. 음악은 새로운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찬가”라 불려지던 새로운 
음악의 운동의 영향을 수용하였다.  장로, 감리, 침례는 한국에서 함께 
협동선교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됨의 상징으로 새로운 찬송가를 출판했다. 이것은 함께 
찬송가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5 Min Kyung Bae, Korean Church History (Seoul: Korean Christian Publishing, 1992), 189. 여기 수록된 
154 곡의 찬송가중 오직 7 곡만 한국 찬송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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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현대 찬송가는 1986년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발행하였고 감리, 장로, 침례교 
회중들 가운데 함께 사용되었고 이들 교회는 오르간과 피아노로 찬송가를 반주했다. 
한국인들은 이들 찬송가로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와 금요 기도모임에서 사용했다. 그 
이유는 찬송가 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6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송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요 복음의 진실됨의 
증거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7   
한국교회 내에서 복음송은 서구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다른 용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8 미국 내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4부의 찬송가 곡에도 안뎀, 찬송가, 가스펠, 시편가, 경배송등 
다양한 찬양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서는 교회 
전통마다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위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교인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찬송가외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곡을 
일반적으로 을 복음송 혹은 가스펠로 통칭하고 있다.     
실제로 복음송(Gospel Music)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9 팝음악 형식에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는 음악으로 이해된다. 이후의 발전을 보면 팝뮤직의 
모든 장르로 음악이 작곡되고 사용되었다. 특히 흑인 교회에서는 래그타임, 재즈, 
불루와 다른 음악형식도 사용 된다. 오늘날 사용하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이미 이 
복음송이 전파되면서 형성되어, 20세기에는 기타를 든 음악리더가 다른 
그룹멤버들(키보드, 드럼, 탬버린 등 다른 악기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일반화 되어 
                                      
6한영 찬송가 (The Korean-English Hymnal), 김선경 편집 (서울: 여훈 출판사, 1986), 서문. 
7한영 찬송가, 서문. 
8 Donald P. Hustad, Jublilate (Carol Stream: Hope, 1993). 이 책에서 Hustad 는 예배음악의 역사적인 
사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예배음악에서의 용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복음송에 대해서는 38, 46, 
232, 237, 310, 403, 455, 536 와 546 페이지를 살펴보라. 여기서는 그는 복음송이 온전한 신학적인 
표현보다는 개인적인 표현을 강조한 형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9 F. L. Cross and E.A. Livingston,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tian Church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694. “19 세기 중 후반 미국에 기원한 부흥회 성격의 종교적인 음악. 
가사는 일인칭이 주로 사용되며 개인적인 구원이나 천상의 기쁨을 기대하는 내용이며 음악은 
세속 팝음악으로 그 형식을 빌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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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되어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다른 육체적인 동작들이 수반되는 찬양활동이 
보편화 되었다.10 아나하임(Anaheim, CA)에 있는 빈야드 교회(Vineyard Church)는 
찬양과 경배가 보다 폭이 넓은 카테고리의 형태로 사용되었다.11 그리고 이런 형식이 
1970년대의 찬양과 경배 운동에서 나타난 CCM음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찬송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듯이 복음송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찬양과 증인의 이 두 가지의 다른 용도는 
찬송가와 복음송이 매일의 신앙인에게 우선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찬송가와 
복음송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은 한 울타리 속으로 제한되어 사용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주일 예배에서 복음성가사용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의 영향 때문이다.12 미국 교회와는 다르게 한국 교회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찬송가를 유일한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찬송가 
속에는 무디 생키의 부흥회에서 사용되었던, 복음송 같은 내용들이 현재의 
찬송가에는 애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찬송가 사용에 대해서 한국 본토와 같은 경향을 
                                      
10 이종천, 교회를 변화시키는 찬양사역. (PhD diss., Kingsway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003), 72. 이 논문에 의하면, 성가 찬양과 복음송을 구분하고 있다.  “성가 찬양은 흔히들 성
자 성령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의 가사가 있을 경우 ‘할렐루야’나 ‘영광을 돌리세’라
는 가사가 나올 때에 특별히 이런 노래들은 일반적인 복음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들 이야
기한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는 Worship Song (예배와 경배를 위한 찬양), Scripture Song (성경을 
가사로 한 찬양), Fellowship Song (교제를 위한 찬양), Gospel Song(복음성가), Contemporary 
Music (현대스타일 찬송)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한국적 상황에서 복음송을 실
제로 이러한 다섯가지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31. 웨버는 이 책에서 
빈야드 교회의 예배순서중 찬양과 경배의 순서를 1. 초청단계(invitation phase): 예배의 부름과 
같은 것으로 손뼉을 치고 몸을 움직이고 다른 예배자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나아가는 첫 단계. 
2. 연대(engagement phase):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나타내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는 단계.  3. 숭모(adoration phase): 보다 부드러운 찬양의 좁은 음역으로 
앞에서의 넚은 음역과 대조다 되는 단계.  4. 친밀(intimacy phase): 예배의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이 주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 존 윔버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사랑하기”라고 한다. 5. 끝맺음(closeout): 이 부분의 찬양은 자신의 경험에서 
말씀을 듣기위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옮겨가게 한다.   
12 John Witlvliet, Worship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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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 새로 출판된 “새찬송가”는 128곡의 한국 작곡가의 곡을 
보충하였을 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가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들 사이에 
균형이나 다양한 음악적인 형태간의 균형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2015년 까지의 
전통예배를13 드리는 한국의 주일 예배와 논자가 섬겼던 이곳 시애틀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주일 예배는 찬송가와 성가대가 부르는 안뎀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복음송은 예배전 준비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는 이를 “준비 찬양”이라고 하여 공식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드려지는 
찬양들이라고 명명한다.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현대 음악, 혹은 CCM이라고 명명하는 
교회음악의 장르가 나타났다. 한국의 교회들은 아직도 이러한 음악을 복음송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복음송들은 주일 예배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몇몇의 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송들이 본 
예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주류의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폭 
넓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예배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일치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다. 만일 다르게 사용한다면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찬양과 경배”의 예배 형태를 사용하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를 한국 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한국 교회 내에서 청소년이나 청년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예배에서는 소위 말하는 복음송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부모세대의 찬송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협한 예배음악의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와 그 속에서 사용 되는 예배 
                                      
13 Paul Basden, The Worship Maze (Downers Grove, IL: IVP, 1999). 바스덴 목사는 그의 책에서 
예배를 다섯 종류로 분류하며, Liturgical Worship (전례 예배), Traditional Worship (전통예배), 
Revival Worship(부흥 사경회식 예배), Praise & Worship(찬양과 경배), 그리고 Seeker Service 
(구도자 예배)의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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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절 종교 개혁 전후 예배음악 
 
현재까지 드려지는 개신교회의 예배는 다양하고 그 강조점도 다르며, 당연히 
사용하는 음악이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보편적인 예배를 분류하고 
각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분류하는 방법은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다. 예배 
음악에 관련하여 다섯가지의 예배와 그속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4 
 
1. 전례적인 예배와 음악15 
 
로마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등에서 드리는 전례적인 예배에서의 분위기는 깊은 
생각과 장엄함의 균형을 반영한다. 
 
가. 목적과 성경의 모델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영광앞에 절하기 위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14 예배사역에 헌신해왔던 Paul Basden 의 다섯가지 분류를 참조하였다.  
15 Karen Westerfield Tucker, “북미교회의 예배와 음악의 현대 경향 (Current Trends in Worship and 
Music in North American Churches),” 최혜진 역, 신학연구 56 (2010): 234-249. 이 연구는 
문화적인 흐름에 초점을 둔 분류를 따라서 현대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1960 년 
이전의 전통예배를 정리하고 나서 예전적인 예배(전례적인 예배), 현대적 컨템퍼러리 예배, 




임재하심과 가까우심에 대해서는 덜 강조 하는 것이다. 
이사야 6:1-9은 이 예배 전통의 대표적인 예배의 예로써 이해되는 성경적인 
보기이다. 
 
1단계: 하나님 바라보기 (계시, Revelation) 6:1 
2단계: 하나님 찬양하기  (경배, Adoration) 6:3  
3단계: 죄의 고백 (고백, Confess) 6:5 
4단계: 죄용서 (속죄, Expiation) 6:7 
5단계: 하나님의 말씀 (선포, Proclamation) 6:8 
6단계: 드림 (헌신, Dedication) 6:8 
7단계: 가라! (위임, Commission) 6:9 
 
그리고 다른 성경의 예에서 이 전례적 예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2)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6)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33, 40) 
          
이것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예배의식으로 초대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린 기록을 사도행전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국교화에 힘입어 큰 성당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됨으로 보다 장식이 있는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박해뒤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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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분위기로 보다 잘 정리되고 계획된 정교한 예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후 중세(AD 500-1500) 동안에는 교회의 예배가 발전하게 되는 시기로 그 
특징은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나눔이 생기게 되어 사제는 예배를 직접 집전하며 
드리는 자로 그리고 평신도는 수동적인 구경군이 되어버렸다. 미사가 기계적인 
제사가 되어버리고 그 중심이 성만찬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유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 변화 되어버리게 되었다. 이 예배에서 형식이 성령님의 임재 
하심보다 앞서게 되어 예배의 목적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드라마를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이 결핍된 예배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밖에 계신 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또한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회개의 의미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16             
이 전례 예배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는 여지를 체계적으로 교회의 예배에서 제하여 버리게 됨으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다.  
토마스 크래머는 이러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예배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기계적이고 미신적인 전례적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의 
전례적 예배를 비판하며, 7개의 성례전을 2개의 성례전인 성만찬과 세례로 제한 했다. 
그리고 ex opere operato (은혜는 사제의 역할을 통해서 온다)는 가르침을 부정하고 
성찬시 떡과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부정하고 성찬시 예수님께서 임재 하신다고 했다. “구원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가능하다”고 했으며 고행의 신학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17 
                                      
16 Basden, The Worship Maze, 45. 
17 Basden, The Worship Maze, 46 
11 
 
결과적으로 그는 사제들과 예배자 들을 같은 위치에 놓게 되었고 만민 제사장을 
강조했다. 그래서 예배자 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 
음악이 작곡되고 불려져야 하며 예배가 연례행사가 아니라 주중 행사로 바뀌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예배시간에 설교 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의 예배를 살펴보면, 전례적인 예배가 영국에서는 다르게 변해갔다. 
영국와 헨리 8세는 Anne Boleyn과 결혼하기 위해 아라곤의 캐더린과 이혼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로마 교황과 결별하고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를 위해 캔트버리 주교인 크래머를 영적인 지도자로 임명했다. 영국 
성공회가 탄생한 것이다. 크래머는 1549년에 “일반 기도서” 18 를 만들어 모든 영국 
성공회의 예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공중기도와 체계적인 성경읽기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전례적인 예배가 새로운 언어와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성만찬, 성경말씀의 
탁월함과 기도서를 통한 기도 생활을 확립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전례적인 예배의 음악을 살펴보면, 전통적이거나 클래식한 
찬송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챨스 웨슬리나 아이작 왓츠가 지은 찬송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19 성가대는 주로 작곡된 곡들이나 바하, 모차르트, 헨델등과 같은 
클래식 작곡가의 곡을 사용한다. 그리고 파이프 올갠이 이 전례 교회의 주된 
악기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예배에서 성경읽기는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편은 낭창식으로 찬양하며, 매 주일 예배에서 구약성경 구절, 복음서, 서신서등을 
잘 준비된 교인들이 봉독한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동일하다. 다음은 영국 
성공회의 주일예배의 그 내용이다.  
                                      
18 The Book of Common Prayer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Other Rites and Ceremonies of 
the Church, Together with the Psalter or Psalms of David (Athens, GA: Anglican Parishes Association, 
1999). 이 일반기도서는 1928 년에 개정된 후로 현재까지 미국의 영국 성공회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음악의 악보를 실려있지 않으나 시편가의 가사들이 실려있다. 영국 성공회는 
교회에서 이러한 시편가사를 몇 개의 낭창식의 악보에 붙여 매 주일 예배에 사용하고 있다.  





나. 실제 예배의 모델 
 
예배 순서 Worship Order, June 16, 201320 
Preparation(목사와 성가대 입장) Welcome into This Place 
Hymn 362(미국 성공회 찬송가) Holy, Holy, Holy 
Opening Acclamation & Collect for Purity(개회 선포와 성결의 의식) 
Songs of Praise & Worship (찬양과 경배)  
Because We Believe/Be unto Your Name/Above All 
The Collect of the Day (기도)                                             
 BCP. 22821(일반기도서228) 
Almighty and everlasting God, you have given to us your servants grace, by the confession 
of a true faith, to acknowledge the glory of the eternal Trinity, and in the power of your divine 
Majesty to worship the Unity; Keep us steadfast in this faith and worship, and bring us at last to 
see you in your one and eternal glory, O Father; who with the Son and the Holy Spirit live and 
reign, one God, for ever and ever. Amen. 
The Lesson(성경봉독) Exodus 3:1-6; Roman 8:12-17; John 3:1-16 
The Sermon(설교) The Rt. Rev’d Stephen Jecko 
The Prayer of the People: Form IV(성도의 기도) BCP p.388 (일반기도서 388) 
The Confession & Absolution (죄의 고백과 용서) 
     Have mercy upon us, most merciful Father; in your compassion forgive us our sins, know 
and unknown, things done and left undone; and so uphold us by your Spirit that we may live and 
                                      
20 이 교회는 Grace Episcopal Church, 245 Kingsley Ave., Orange Park, FL 32073 USA 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amazinggrace.org 이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영국 성공회의 예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드려진 성공회 예배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The Book of Common Prayer,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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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you in newness of life, to the honor and glory of your Na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The Peace (평화 나누기) 
Announcements & Family Business(광고) 
Anthem(찬송가)-Lord Most Holy Foster& Borop Adult Choir & Instrumentalists 
The Holy Communion(성찬)                                               
BCP p. 361(일반기도서 361) 
All baptized person who acknowledge Jesus as their Lord are welcome at His table. 
Songs of Reflection & Praise(회상의 노래과 찬양) 
Agnus Dei/We Will Meet You There/Be Thou My Vision 
There is None Like You/To the Lamb 
The Prayer of Discipleship & Blessing(제자도와 축복의 기도) BCP p. 366(일반기도서 366) 
Hymn 371(찬송가 371) Thou Whose Almighty Word 
Postlude(후주) Trumpet Voluntary                                       John Stanley 
 
전례적인 교회의 설교는 감정적이거나 사회적, 그리고 선교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지성적인 내용으로, 매주 행해지는 성만찬이 강조되고 있다. 성도들은 이 성만찬 
시간동안 그리고 만찬 이후의 회개와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리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예배에서 장엄함을 통해 경외감을 지닐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한국의 예배에서 볼 수 없었던 성경봉독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의 선포를 하고 있다.  
전례 예배에서도 이 Grace 교회에서처럼, 딱딱한 성가대와 찬송가 중심의 
찬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서 많은 현대 찬양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찬송가와 전주와 후주등은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높은 수준의 
음악 연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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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예배가 가슴보다는 머리에다 호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내내 짧은 15분의 설교와 예배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금지하고 있다. 
 
2. 전통적 예배와 음악 
 
비록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전례적인 
예배와 같은 형식은 지니고 있지 않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22 
역사적으로 이 예배 형식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자들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형식이다. 루터, 쯔빙글리와 캘빈의 가르침에서 이 형식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에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준-전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전례적 예배인 
전통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한 영향을 받아온 종교 개혁자들을 이해 해야 한다. 
여기서 먼저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루터의 예배 음악에 대한 이해 
 
루터의 전기에서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훈련을 찾아보기 힘들다. 버나드 
로세(Benard Lohse)의 글에서 그의 음악적인 배경을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23  
“이러한 공고한 교육적인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음악의 힘과 
음악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는 음악을 놀라운 
선물로 받아들이며 좋아했다. 그의 초기의 교회 음악의 
                                      
22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룰 것이다.  
23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1980), 21. “루터는 1498 년부터 
1501 년까지 아이젠나흐에서 기본 교육을 마쳤다. 여기서 루터는 경건하고 문화적인 살레와 
코다 가족의 방문을 자주 받았다. 이 가정의 분위기는 프란시스의 영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 가정에서 음악은 중요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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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루터가 음악을 깊이 사랑하고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영향을 끼쳤다.  그의 이러한 
영향은 루터 자신의 음악의 사용과 음악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끼쳤다.”  
이 버나드 로스의 전기에 의하면 루터는 음악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주 이야기 하곤했다.24 하나님의 선물로서 음악은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의 연주 실력을 연마보다는 인간 능력 그 이상의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음악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그리스의 에토스 음악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음악은 우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감각적인 수준 이상의 목적의 
뛰어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음악 자체가 고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존재론적인 특징은 직접적으로 도덕에 
영향을 주며, 도덕적인 발전에 공헌한다고 믿었다.  미국에서 널리 펼쳐진 루터란 
초중고등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공히 이들은 예술, 특히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음악 과정과 미술 클래스를 강조하는 것도 루터의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25 
루터는 인간의 행동에 음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존 
캘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 
개혁자들은 음악의 감각적인 면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루터는 음악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선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질서, 기능을 훈련하고 
음악의 장인적인 면을 연마하기 위해서 음악이 사용되기 원했다.  
루터에서 있어서 음악은 개인으로서 가장 큰 즐거움의 자원이었다. 그는 가끔 
음악을 이야기 할 때, 즐거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풀룻과 루터를 연주할 수 
있었고 가끔 식탁주변의 손님들과 노래도 했다. 루터의 이러한 음악에 대한 통찰과 
                                      
24 Lohse, Martin Luther, 25. 
25 시애틀의 Holy Trinity Lutheran School(K-8th grade)와 Evergreen Lutheran High School(9th grade-12th 
grade)의 커리큘럼을 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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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은 루터 교회에 바하와 같은 위대한 음악인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배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쯔빙글리의 예배 음악에 대한 이해 
 
울리히 쯔빙글리 (Ulrich Zwingli, 1484-1531)는 쯔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 
개혁자로 성 어거스틴의 학문적인 전통을 대표하는 루터나 캘빈보다는 보다 
이성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쯔빙글리의 일상적인 아침 
예배는 성경읽기, 설교와 긴 기도로 이루어지는 중세적인 예전을 닯아 있다.  그는 
탁월한 음악인 이었다 그리고 음악이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첫 독일 예배에서는 음악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편과 
성경본문에서 가져온 찬송가사는 회중들이 화답하도록 했다. 쯔빙글리는 예배자들이   
시편과 칸티클과 같은 음악을 노래하며 예배 시간동안 하나님과 관계할 것을 
주장했다.  
 
다. 캘빈의 예배 음악에 대한 이해 
 
캘빈은 부서의 예배에서 독일 시편번역을 들을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제네바 
짤트(Genevan Psalter, 1562)를 완성했다. 그는 시편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무할 수 
있는 것으로 장려하는 반면, 찬송가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았다. 처음에, 캘빈은 
오직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유니즌 형식의 노래만을 허용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악기의 반주 사용을 금지 했다. 그러나 나중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다.  
1536년의 기독교 강요에서 캘빈의 기도장에서 “공중 기도는 라틴어권 가운데서 
17 
 
그리스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26 전통을 따라서 불어권이나 영어권에서 
라틴어도 안 되나 전체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캘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으며 그것은 
마치 시편이 전체 성도들에 의해 이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교회는 
시편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루터와는 달리 캘빈의 교회에는 전체 
성도들에게서 선별된 훈련된 성가대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회중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음악이 있어야만 되었던 것이다.  회중적인 원칙이라 부르는 캘빈의 
방식은 엄격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음악과 유사한 형식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생각에 의해 시편 찬송가가 
제작되었으며 이 시편 찬송가는 진정한 기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상적인 도구로 실현이 된 것이다.27  
 
라. 종교 개혁자 이후의 예배 음악의 사용과 발전 
 
전례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개혁자들의 회중 찬양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아이잭 왓츠 (Isaac Watts, 1674-1748)와 
                                      
26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Ontario: Devoted, 2006), 127.  
27 2002 년,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주최한 21 세 음악 사역에 대한 세미나 초청에서 본 
논자에게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바로 “어떤 음악이 교회 예배에 
적합할까?”하는 주제였다. 캘빈의 영향으로 인해, 1990 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찬양대로 봉사한 모 교회인 장로 교회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영적인 찬양과 
기악음악을 금하면서 시편 가사에 의거한 회중 찬양과 찬송가만이 사용되었다. 영적인 
찬양이나 찬송가 외의 다른 음악들은 나쁜 음악으로 간주되어 가정이나 여흥시간에 사용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한국에서 섬긴 나의 모 교회뿐 아니라 다른 장로 교회들도 이 시기 
예배를 참석해 보면, 같은 형식의 음악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00 년대 초 부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음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회내에서 다양한 
음악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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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웨슬리와 챨스 웨슬리 (John and Charles Wesley)는 다양한 주제로 찬송가를 
작곡했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융성한 피아노 반주에 의한 예술가곡들의 영향으로 
피아노와 오르간과 같은 건반 악기를 사용하여 교회는 높은 수준의 예술 음악을 
표현하려고 힘을 썼다.28   
문제는 목회자들이 음악을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를 메우거나 지원하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목회자들의 문제점들은 엄격한 안내도 없이 목회자들의 
자질에 따라 공적 예배가 오랫동안 회중 찬송에만 의지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들은 
이들 회중 찬양 음악이 하나님께 회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의 음악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민교회의 경우는 적은 숫자와 짧은 연습 시간 때문에 점점 
음악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다.   
전례 예배에서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잘 훈련된 음악인과 잘 계획된 예배 순서로 인해 하나의 훌륭한 쇼로 보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예배는 말씀과 음악사이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성도들간의 친밀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전통예배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계3: 16) 예배로 전락해 
버렸다.29  
그리고 한국 교회들에게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는 문제가 찬송가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그 내용에는 가사의 내용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음악의 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다. 교회마다 음악의 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8 음악사적으로 피아노가 표현력이 가능한 악기로 개량됨에 따라 19 세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가곡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피아노 악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편적인 악기로 대두 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 음악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고 오르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어 중요한 악기로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논자 주).  
29 Basden, The Worship Maze,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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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의하면 “교회에 사용하는 음악 가운데 소위 말하는 좋거나 나쁜 
음악이 없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악에도 비-혹은 반 기독교적이 
음악이 없다”는 것이다. 30  그리고 콜빗에 따르면 음악에는 고정적인 의미를 보증할 
만한 내적인 지침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음악 작품이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더욱 잘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한다. 31  
음악이 악하느냐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콜빗은 말하기를, “음악은 그 속에서나 
그 자체에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음악의 행위 속에는 그러한 
영향력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32  
그러니 한국 교회 내에서 드럼과 기타를 사용하는 찬양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경시하였던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장르의 음악을 열등하다고 
폄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음악 문화의 사대주의와 
같은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 하는 우둔함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3. 부흥사경회식 예배 음악 
 
복음주의 자로서 무디와 생키가 음악을 사용한후 19세기 말에 음악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가사가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음악적인 형식이었다. 케리그마(Kerygma)의 
목적은 복음주의자의 목적이 수확할 열매의 씨앗을 심는데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목적의 기능을 마련하는데 있다.  
거의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대흥을 경험한 1907년 이후 거의 매년 
드려온 이 부흥 사경회에서의 예배 형식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열심과 공격적인 
                                      
30 Harold M. Best, Music: Through the Eyes of Faith (New York: HarperCollins, 1998), 52.  
31 J. Nathan Corbit, The Sound of the Harvest: Music's Mission in Church and Culture (Grand Rapids: 
Baker, 1997), 155. 
32 Corbit, The Sound of the Harves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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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에 의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있다. 평상시 주일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던 음악이 주로 사용 된다. 음악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감정적이고 참여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쓴다. 전통적인 예배와는 달리 이 예배 형식은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38-40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41절).“ 여기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수를 더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흥집회에서 음악의 기능은 대단해서 한국의 부흥집회 강사들은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으로 명명하며 설교전 찬양을 중시해서 강사가 
느끼기에 준비가 들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찬양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부흥 사경회식 예배에서 음악은 성령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 즉 
음악이나 분위기에 의해 참여자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 들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 30분 이상의 독창을 듣거나 함께 찬양함으로 참여자들은 
예배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만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회중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무디-생키 캠페인에서 예배는 거의 30분간의 회중 찬양으로 시작된다. 생키에 
의해 사용된 복음송은 독창이나 합창에 의해 불려 지고 집회를 위해 그가 편집한 
찬송집에 수록 되었다. 독창자로서 생키는 후세에 대중 가수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테크닉을 사용했는데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 Sprechstimme 33류의 사용, 리듬의 완전한 
자유, 구절의 끝을 굴리기와 주목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노래절 
                                      
33 Stanley Sadie and George Grove, ed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8 
(London: Macmillan Limited, 1980), 27. “Sprechstimme: 이 독일 노래 기법은 다른 말로 
Sprechgesang 이라고도 하며 음악극을 발전시킨 Richard Wagner 에의해 소개된후 독일 낭만파 
작곡가들에 사용되어오다 Arnold Schenberg 의 작품 Pierrot Lunair (1912)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일종의 Reciativo 형식으로 노래하는 마음을 지닌채 말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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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동작을 위한 순간 정지 등이 그것이다. 노래는 매우 간단하여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었다. 전례적이거나 전통적인 예배에서와는 달리 성가대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음악을 사용한다.  
앞의 두 예배에서 성가대나 독창자는 음악적 구조나 멜로디 선이 때로는 매우 
기교적인 복잡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중들이 부를 수 없고 단지 관객으로서 
듣거나 감상할 뿐인 것이다. 부흥집회에서의 음악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야 한다. 
모두가 연습 없이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참여자들 사이에 
관계의 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빌리 그래함 집회 34 나 베니힌의 
대중집회35에서 이 형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형식의 문제점은 예배의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는데 있고 
단지 복음전도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전체의 음악도 이러한 전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전문 성악가에 
의해 불려지는 회개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 들으로 구성되며, 성가대의 음악은 
쉬우면서 잘 연습되어 감동을 전하게 하며, 회중송은 참여를 의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찬양과 경배음악 
 
후스타드는 1960년대를 축제 예배 시대라고 특징짓고 있다.36 이 시대에 
성령은사의 부흥운동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찬양과 경배의 
예배 형식은 루터교, 영국 성공회와 카톨릭 교회등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의 예배의 
구조뿐 아니라 음악 선택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바스덴은 이 예배 형식과 그 음악의 
                                      
34 본논자의 성가대 자원 봉사. 1979 년 빌리 그래함의 서울 여의도 광장, “민족의 
대복음화”에서 성가대 찬양은 찬송가를 편곡한 곡을 찬양했다.  
35 본 논자의 성가대 자원 봉사. 1998 년 와싱턴주 타코마돔에서 있었던 부흥 치유집회에서 
빌리 그래함의 집회에서처럼, 찬송가를 편곡한 쉬운곡으로 성가대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36  Hustad, Jublilate, 246. 
22 
 
사용에 있어서 Black Worship을 지적하면서,37 이 흑인 예배는 하나님 말씀 선포를 
좋아하며, 설교에 항상 생생하게 동시에 반응하는 태도, 음악의 능력과 보편성,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배의 기도로 특징지어지며, 이들 흑인예배에서 공통적인 
것은 소망을 강조하는 예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후스타드는 이 예배 형식이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주의자들의 매우 
감정적인 예배 형식으로 인해 성령은사의 활동이 하나의 급진적인 “반 전례주의”운동 
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평했다.38 그러나 학자들은 이 성령은사 예배는 초월적인 
의식의 사용, 몸의 움직임에 관심을 둔 상징주의 적인 것과, 성례주의 적인 경향으로 
인해 동방정교와 나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39  더욱이 그들은 보다 세속적인 것의 
이용을 주창하며 오락 스타일의 예배가 전통적인 교회를 등져버린 이들에 관심을 
가져오게 한 공헌으로 인해 교회 성장 전문가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축제 혹은 축하(celebration) 시대인 60년대는 부분적으로 
초기 전례적인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평신도의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나 
“즐기는(enjoy)”것의 활동과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 이유로 해서 현대 
예배형식을 경험을 강조하는 “신 경건주의”(The New Pietism)라고 하거나 즐거워 
할만한 경험을 강조하는 “신 예배 향락주의(The New Worship Hedonism)”라고 불리워 
진다. 후스타드는 이 찬양과 경배의 영향과 결과를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 다양한 
매체의 사용, 세속적인 가사의 유용성,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게 되고, 대중예술을 
강조하며, 보편주의와 소비주의”를 가져왔다고 정리 하고 있다.40 
                                      
37 Basden, The Worship Maze, 77. 
38 Hustad, Jubilate, 246. 
39 Webber,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50. 
40 Hustad, Jubilate, 266. 후스타의 글을 정리하면, “1. 경험이 초 이성적주의 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축제성, 환상과 "극(play)"적인 가치를 재 발견한 실존주의적인 
철학(Existentialistic philosophy)과 신학, 그리고 "계시(revelation)"로서 음악 미학적인 개념의 
재등장. 2. McLuhanism (Canada 인 Marshal McLuhanism 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대중매체가 메시지이다. McLuhan 은 의사전달의 상징으로 언어의 취약성을 이야기하며 
오디오와 시각적인 언어를 강조할 것을주장했다. 3. “세속 신학 (Secular theology)":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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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경건주의에 따르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생동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훌륭한 이야기를 하며 음식과 좋은 무리들을 즐겨 했던 
예수님에 의해 묘사된 생동감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41 이들에 의하면 예배는 
탁월한 작곡가들의 클래식한 음악뿐 아니라 우리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 
생활에 나타난 대중적인 형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의식은 성경 적인 
내용뿐 아니라 새로 생성되는 언어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회중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려되었다. 무용과 드라마와 같은 잊혀 졌던 예술들이 교회에 환영 
되었으며 이들의 영향은 현대의 전자산업에 의해 강력해 지고 높은 데시벨의 
앰프로부터 폭발적인 감응장치의 멀티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전자 장비에 
의해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 
웨버는 이 예배는 음악의 어휘들을 해석하면서, 마라나타 음악의 척 프롬의 글을 
인용했다. 척 프롬은 “새로운 성례가 음악”42이라고 선포했다. 이 선포는 찬양과 
경배의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예배 형식은 시편의 내용을 현대의 
찬양곡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것이 시편이 초대교회 이후 찬양, 기원과 감사의 
세 개의 주된 영역에서의 기도의 모든 형식에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시 150:3-5).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시 47:1).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가사에서 세속적인 것에 의해 더욱 성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전통적으로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라는 식의 신성시하는 표현이 퇴색됨. 4. 관계 신학 (Relational Theology): 예배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친교를 조함으로 새로워 지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대인간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5. 미학적인 관계주의 (Aesthetic Relativism): 순수 예술의 권위의 상실과 통속문학을 
포함하는 대중예술의 승리 6. 보편주의의 승리 (The Triumph of Ecumenism): 신학에 대한 관심의 
쇄퇴와 함께 교파 소속감이 상실되어짐 7. 소비주의 (Consumerism): 개인적인 선택 외에는 
문화의 창조에 대한 권위가 인식되지 못함 따라서 큰 교회는 신앙의 쇼핑몰이 되어서 
소비자들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활동, 사역의 기회와 그들이 원하는 예배 
형식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41 David James Randolph, God’s Party (Nashville: Abingdon, 1975), 17. 
42 Webber,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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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이다” (시 63:4).  
그리고 신약에서 이 형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 졌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 
바스덴은 이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오순절과 캐리스매틱 교회에서의 
예배의 두드러진 특징을,43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로 인도자들은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예배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즉흥성을 수용한다고 했다. 다른 특징은 몸의 사용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높은 가치로 두고 방언, 
방언통역, 예언, 치유, 축사나 춤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예배의 
목적인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즉시 경험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주목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전례적인 예배나 전통적인 예배 혹은 부흥사경회식 예배와는 달리 축제 적인 
분위기로 인해 이 형식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성경 자체에 집중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성령님의 임재에 목표를 두기에 음악은 
때론 반복되며 인도자들의 영적인 흐름에 따라 예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참여자들의 깊은 교제가 생겨남으로 해서 
그들은 흥분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비록 음악적인 대략적인 줄거리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 하심을 예배에 있어서 엄청난 정도의 자유성을 부여함으로 인해 
음악적인 방향이 변해질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시편 96편과 98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새노래”를 부르기를 
좋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곡을 계속 작곡해야 한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힐송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곡 중심으로 찬양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러한 면은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음악의 새로움에 
대해서 새롭게 지어진 곡으로만 이해하는 면이 있다. 바스덴의 평가에 의하면, 이 
                                      
43 Basden, The Worship Maz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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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형식의 약점은 깊이가 없는 코러스 음악과 오락주의적인 예배에 있다”고 하며, 
“예배인도자가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경우 예배는 감정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음악이 이 세대를 대변한다는 점”에 
있다.44 
한국교회에서는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이 도입된 것이 1980년대 중반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복음성가가 가진 개인적인 회심, 고백이니 복음 전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로 미국의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곡을 사용하다 나중, 다음에 소개될 
구도자 예배에서 이 찬양과 경배음악이 많이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열린예배라는 
형태의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5. 구도자 예배음악 
 
이 구도자 예배는 1980년대 빌 하이벨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예배가 언론에 
회자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45 이 형식의 예배에서는, 교회 장소가 극장 무대라고 
생각한다. 음악은 다양한 현대 복음송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 곡 정도의 예배 
코러스가 불려지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각색된 연극이 
설교를 고무시킨다. 이 독특한 예배는 예배로서 주일 예배를 특징짓지 못한다. 이들은 
신자가 아닌 구도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종교 방송, 대형 교회 
부흥주의자들과 성령은사주의적인 생활과 함께 이 구도자 예배의 요소를 혼합하여 
예배의 신실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예배 형식은 음악, 연극이나 이야기와 같은 좋은 수준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44 Basden, The Worship Maze, 85. 
45 Basden, The Worship Maz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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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덴(Athens)에서 바울은 
쾌락주의자(Epicurean)들과 금욕주의자(Stoic)들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행 17:16-34).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문화에의 융통성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도자 예배의 목표인 것이다. 
구도자 예배의 전체 분위기는 처음 나오는 자들을 목표로 한다. 쉬운 찬양곡은 
처음 나오는 자들을 도운다.  이들 음악은 추상적이지 않고 단순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God is so Good"은 입례 찬양이나 찬양곡의 좋은 
보기이다. 그리고는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그들에게 긴장을 풀게 하거나 도전을 
주기도 한다. 청중들은 긴장을 풀고 편안할 수 있으며 방문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TV세대에게 이때 연극이 상연된다. 일반적으로 주된 제목은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설교는 믿는자들의 관점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Marva Daw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46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려는 것은 오락성의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자신이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에서와 같이 이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 예배는 
“부패한 자연-문화 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도바울이 그리스문화와 하나님의 자연법을 
이용하여 선교하는 급진적인 혁명적인 예배라 할 수 있다.47 예배를 통한 선교의 일에 
효율성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배를 




                                      
46 Marva J.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Grand Rapids: Eerdmans, 1995), 167. 
47 Glen H. Stassen and D. M. Yeager, Authenthic Transformation: A New Vision of Christ and Cul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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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예배음악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기초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예배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날 사용되는 예배와   
음악의 역사적인 발전과 의미를 2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은 예배 음악의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예배 음악의 역사적 성경적 영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에 있어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의 두개의 서신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두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사용 되어져야할 음악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로새서 3:16, 
한글개역개정)4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48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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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18-21) 
로마제국과 주변의 상태를 이해할 때, 사도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사용되는 
음악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 ψαλμός는 
ψάλλω에서 유래하여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시편 찬송, 성가를 
말하며 한글 성경, 눅20: 42, 행1: 20, 눅24: 4절과 행13: 33 에서는 시편으로 고전 
14: 26에서는 찬송시로 번역을 하고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두 서신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는 시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영어로는 모든 영어 성경번역서들이 
Psalm으로 번역하고 있다. 시편 150편 전체는 실제로 곡조가 있는 예배용 찬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전체는 곡조가 있는 시편찬양집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찬미라고 하는 ὕμυος는 ὑμυέω의 “---을 향하여 노래하다.” 
“찬양(찬미)하다”에서 유래한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두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어원적인 면에서 시편가사가 아닌 다른 가사로 찬양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노래, ᾠδή πνευματικός는 성령의 노래 혹은 신령한 
노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πνευματικός는 롬1:11, 7:14, 15:27; 고전 2:13, 15, 
3:1; 9:11, 10:3, 4; 12:1, 14:1, 37; 15:44, 46; 갈6:1; 엡1:3, 5:19; 골 1:9; 3:16; 
벧전2:5에서는 한글성경이 “신령한”이라고 번역했고 엡6:12에서는 “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의 사역과 관련한 것으로 알 수 있기에, ᾠδή πνευματικός를 한글 
성경은 영적인 노래,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song으로 번역하였다. 즉, 이 음악의 
종류는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교회가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송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 등의 세 종류의 음악적 양식이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 하는데 도울 수 있을까?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골로새서 3:16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리 리치는 다른 번역들로 대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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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9 그는 영문으로 된 성경들을 대조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찬양의 
수단으로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인 문장의 의미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통합된다고 이해했다.  데이빗 피터슨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며50 예배 음악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 하는 
학자들은 고든 피(Gordon Fee), 머래이 해리스(Murray Harris), 피터 포콜니(Peter 
Pokorny)와 마이어(H. A. W. Meyer) 등이 있다.51       
피에 따른면 골로새서 3:16과 에베소서 5:19, 21의 일반적인 성격은 서로 다른 
구절들을 평행하게 지원한다.52  특별히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개인들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관련되었는데 이는 예배자 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5:18-21의 구조는 골로새서 3:16절의 시작이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유사점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배에서 음악과 성령의 관계는 
신약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역대하 5:12-14에서, 음악적 예배가 성전 봉헌시에 하나님의 능력앞에 드려지고 
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가 5: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49 Barry Liesch, The New Worship (Grand Rapids: Baker, 2001), 235-243. 
50 David Peterson, Engaging with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2), 222. 
51 Gordon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MA: 
Hendrickson, 1994), 6521; Murray J. Harris, Colossians and Philemon: An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1), 168; Peter Pokorny, Colossians: A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0), 174; H. A. W. Meyer,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Epistles to the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W. P. Dickson (New York: Funk and Wagnalls, 1875), 448. 
52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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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사무엘상에서 음악은 사울왕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5-6) 
열왕기하에서 엘리사는 한 거문고 타는 자의 음악이 연주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3:16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3:15-6)  
위의 구절들을 볼 때, 역대하에서 예배 가운데 음악이 연주되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가득 차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하 에서는 
성전이 아닌 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음악과 예배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유사하게 사도바울의 음악장르의 묘사는 어떻게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음악적인 장르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게 참여자들을 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16과 에베소서 5:18-21에서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제 2 절 시편가, 찬송가, 영적인 노래 
 
위에서 살펴본 음악의 도구적인 해석은 음악의 디다케적인 역할이요 교육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음악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음악은 오늘날 미국의 
다문화와 같은,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과 같은 다문화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  
클린트 아놀드(Clint Arnold)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강한 다문화의 도시들이라고 
강조한다.53  골로새서 3:16가 에베소서 5:1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의미는 
명백하게 다양한 형식의 존재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어휘들이 뚜렷한 노래의 
카테고리들로 구별될 수 있을까? 
이 논문의 맥락은 미국에 있는 한인공동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의 나라 미국뿐 아니라 다문화가 되어버린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자가 있는 미국 서북미 지역인 시애틀이 있는, 퓨젯 사운드 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이 뛰어나며, 부유하고 교육열이 높고, 비 기독교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다.  이 지역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공동체며 논자가 섬기는 교회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잘 
설명하고 최고의 선교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서처럼 적절한 음악적 적용이어야 할 것이다.   
골로새와 에베소의 교회들은 시편송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의 존재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조사할 때, 이러한 용어들 
사이에서 특별한 구별이 때로는 힘들다.  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음악의 
작곡의 다양한 형식들을 강력한 구속이 없이 사용된다는 점에 동의한다.54  이러한 세 
가지의 음악적 장르의 용어들이 정확한 음악적 형식을 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53 Clint E. Arnold, The Colossians Syncretism: The Interface between Christianity and Folk Belief at 
Colosssae (Tübingen: J. C. B. Mohr, 1995), 310. 




것이다.  그 중심은 예배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것을 다룰 것을 말하고 있다.55 
비록 현대적인 용어로 이러한 세 가지의 음악적인 장르들을 연구해서 
초대교회의 음악적 형식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의 뚜렷이 다른 찬양음악의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윌슨-딕슨(Wilson-Dickson)은 “찬송가”라는 단어를 정의한 어거스틴 (Augustine, 
354-430)에 대해서 언급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함하는 노래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곡조가 없다면 당신은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어떤 것을 찬양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노래할지라도 
당신은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가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곡조와 하나님을 
높여드림.”56 
그리고 웰레즈(Wellesz)는 세종류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7   
 
가. 시편가 Psalms: 유대인 시편과 기도서 성가의 영창과 
이들 위에 지어진 축도송들. 
나. 찬송가 Hymns: 음절 구조의 찬양곡. 예를 들면 각 음절은 
한음표나 두음표로 노래한다. 
다.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s: 할렐루야와 환희적인 찬양 
혹은 황홀적인 특징으로 풍부하게 꾸밈음이 있는 찬양.   
                                      
55 Barry Liesch, People in the Presence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88), 81. 
56 Wilson-Dickson, The Story of Christian Music (Oxford: Lion, 1992), 25. 
57 Egon Wellesz, The New Oxford History of Music 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89. 
“사도바울은 그가 쓰는 편지의 대상자에 대해서 잘알고 실제의 연습에 대해서 언급했음이 
틀림없다.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세 종류의 다른 챤트가 이들 가운데서 사용되었다고 추측이 
된다. 그리고 유대인 음악과 나중에 기록된 초대 크리스챤 챤트의 증거에서 이들 음악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웰레즈의 정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실제적인 
음악적 적용에 있어서의 자신의 관점을 보여준다.  이 시대에 각 교회 혹은 각 
교단들은 이러한 장르가운데 한 부분을 강조하고 교회의 예배 형식에 그 음악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사도바울이 예배에서 사용하기를 권면한 다양한 음악 가운데, 




시편가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의 신학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편은 
찬양의 행위들이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쓰여 졌다. 예를 들면 왕위계승 시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의 취임 해의 페스티발을 축하하기 위해 쓰여 졌다. 특별한 왕위 
계승노래가 특별한 역사적인 행사와 결부되어 쓰여진 반면에 노래의 영적인 의미는 
왕의 왕위 계승 이면인 그리스도의 왕권 취임으로 귀결되어있다.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 이 구절은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왕의 왕위 
즉위를 언급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즉위를 언급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110편 1절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분”(히 1:1-4)으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나의 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편에 대해서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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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송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음악적인 형식들은 변증론적인 목적이나 신학적인 
이유뿐 아니라 “친교와 기도 생활이 영위되고 풍부하게 되도록 사용되었다”고 
하였다.58 요셉 다이어(Joseph Dyer)는 시편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록 구약성경이 성전에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희생 
제사를 드렸고 시편가의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확실히 자신의 음악적 형식이나 회당에서의 
공공예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자유로웠다. 시편가는 초대교회 이후 예배의 순서에 
정기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은 세가지의 
주된 순서인: 찬양, 청원기도와 감사에서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59   
초대 유대인 기독교인의 공동체 예배에서 시편을 찬양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13) 
시어벨드는 “시편이 교회의 소리다. 시편송은 축제를 더욱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을 창조한다. 왜냐하면 시편은 돌과 같은 마음에서 조차 
눈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60라고 설명했다.  마틴이나 시어벨드등이 언급했듯이 초대 
교회의 실제적인 사운드는 몇 세기 동안 교회의 마음에서 사라졌지만,61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들은 
초대 교회의 음악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초대 교회의 음악적인 사운드는 회복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음악에 대해서”62 에 
                                      
58 Ralph P. Martin, The Worship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4), 51. 
59 Joseph Dyer, “Psalter, Liturgical,”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Stanley 
Sadie, vol. 15 (London: Macmillan Limited, 1980), 452. 
60 Calvin Stapert, A New Song for and Old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07), 151. 
61 Stapert, A New Song, 7. 
62 Stapert, A New Song, 3. “음악에 대해서”편에서 박자에 대한 다섯가지의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책과 한권의 철학적인 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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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려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노래”63를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스태벌트나 시어벨드가 언급한 시편의 “새노래”는 닳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신선하고 유연하고 반복적으로 젊고, 음악적인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오래전에 지어진 음악이 옛날의 음악만 되는 것은 아니다. 매번 
찬양하거나 연주될 때, 새로운 영과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롭게 불려지는 것이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찬 상태에 불려지는 모든 음악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요, 새로운 음악으로 
연주되고 부르는 자나 듣는자가 다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불려졌던 시편을 단지 문자로만 취급한 
한다면 시편이 지닌 원래의 풍성한 시편의 원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비록 2000 년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시편송을 찬양하고 있다. 
시어벨드는 시편이 원래 큰 소리로 선포되고, 응답적인 챤트로 불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64    
한국인들의 예배에서 이러한 시편가 찬양의 전통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예배에서 시편가 찬양의 전통은 오늘날 교독문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이 교독문도 사용하지 않는 예배가 늘어나고 있다. 
한인 교회의 예배에서 시편가의 보물이 사라진채 찬송가에 대부분 의존한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은 좁은 예배 경험을 가져온다.  
이제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선언하는 시편을 찬양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시편찬양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etrical Psalms(절이 있는 시편가): 개혁 교회와 장로 교회는 아주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절이 있는 시편 찬양을 선호해 왔다. 절이 있는 시편가는 여러 절로 
시편을 나누고 잘 알려진 찬송가곡에 맞추어 따라 부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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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t Psalms(챤트 시편가): 챤트 시편가의 기원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챤트는 절이 있는 시편가보다 다소 복잡한 하지만 인기 있었던 창법이다. 챤트 
시편가는 전체 회중들이 유니즌(제창)으로 불려진다. 사운드는 일반적으로 회상적이며 
챤트는 좁은 음역의 음에만 사용된다. 
Responsorial Psalm(화답적인 시편가): 회중들이 화답적으로 노래 할 때 찬양대나 
인도자는 각절을 부르고 전체 회중들은 후렴으로 화답한다. 많은 화답적인 시편가는 
각 교단의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있다. 
Chorus Psalms(찬양과 경배곡 형식의 시편가): 현대의 음악은 예배에다 시편을 
복원시켰다. 현대의 음악인들은 (일부분 혹은 전체의 시편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찬송가의 어원 hymn이란 말은 헬라어 hymnos에서 유래한다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해석 된다. 비록 찬송가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방인 신들에게 불리어 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노래 형식을 빨리 
채택하여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들의 찬양을 드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초기의 교회 찬송가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드려졌던 곡들이다(빌 
2:5-11). 초기의 다른 찬송가중 가장 유명한곡 중 오늘날 불려지는 곡 중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Gloria in Excelsis Deo”라는 곡이 있다. 거의 유명한 모든 
작곡가들은 이 가사로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오늘날 전해 지고 있는 유명한 찬송가 
중에는 예수 탄생후 1000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도 있다: “Of the Father's Love 
Begotten"(AD 350); "Hail Thee, Festival Day" (AD 550); "All Glory, Laud, and Honor, 왕 되신 
우리주께 (130장)”(AD 760); "Come Holy Spirit, Our Souls Inspire" (AD 856); "O Sacred Head, 
Now Wounded, 오 거룩하신 주님(145장)“(AD 450);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우리가 찬송가 전통을 살펴볼 때,  “아멘, 할렐루야와 거룩 거룩”과 같이 
신약에서 증명될 수 있는 여러 가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계시록은 어린양에게 
드리는 찬송을 담고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전통적으로 라틴어로 첫 단어를 붙여서 
부르는 누가복음의 찬양들이 있다:  마그니피카트 (Magnificat) (1:46-55), 베네딕투스 
(Benedictus) (1:68-78), 높은 곳에 영광 (Gloria in Excelsis Deo) (2:14),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Nunc Dimittis) (2:29-32).65 
이들은 위대한 찬송가인 마리아의 찬가, 스가랴의 노래, 천사의 노래와 시므온의 
노래와 함께 시편을 제외한 어떤 다른 성경 구절의 가사보다 많이 불리어져왔다.  
이들 곡들 외에도 요한복음 1:14 과 빌립보서 2:6-11 절은 초대 교회의 찬송가로 
알려져있다.  이를 볼 때, 시편가와 찬송가는 거의 2000 년동안 예배에서 기본적인 
표현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66    
이 외에도, 이미 언급된 신약의 찬송가와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는 안뎀, 
모테트와 칸타타로 축어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찬송가는 성경의 가사뿐 아니라 
성경외에서의 내용으로 찬송가와 노래들을 작곡하는데 많은 영감을 제공해왔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행동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찬송가에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사용해왔다.  찬송가의 음악적인 
요소들은 한국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찬송가는 멜로디를 지니고 있고, 찬송가의 
리듬과 운율 때문에 예배자를 도우는 역할을 한다.  
한국 교회에 전해져온 많은 곡들은 종교 개혁 기간 동안에 지어진 것으로 이때, 
많은 찬송가사와 곡들이 양산되었다. 찬송가 585장(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하여 이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개혁을 실천한 마르틴 루터는 찬송가의 중요성을 
역설 하기도 했다.67 
                                      
65 음악적인 분류로 이들 곡을 canticle 이라고 부른다.  
66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39-52. 
67 Webber, Enter His Court with Praise, 33. “나는 항상 음악의 좋은 선율을 사랑했고 이 예술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음악은 모든일에 잘 어울린다. 우리는 학교에서 음악을 많이 가르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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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찬송가는 찬양과 경배의 운동으로 인해 많은 장소에서 잘 불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학생 예배나 청년들 집회에서는 회피되고 있다. 그러나 찬송가는 
건강한 예배 생활에서 필수적이다. 찬송가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를 대변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며 역사에 나타난 구속사를 
전하고 있다. 신학적인 탁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God of 
Abraham Praise, 여호와 하나님(30장)”; “Immortal, Invisible, God Only Wise"; 루터의 
위대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챨스 웨슬리의 위대한 찬송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23장)”등은 교회의 교리와 교육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 찬송가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교회의 보화와 같은 곡들이다. 이들의 
곡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친다. 실제적으로 예배에서 찬송가는 예배 전, 후에 입례송이나 송영곡으로 
성경봉독이나 설교후에 화답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성찬식 때 사용되는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3. 영적인 찬양 
 
마지막으로 영적인 찬양이 있다. 웰레즈에 의하면, 가사가 없는 소리로 
초대교회에 “쥬빌루스(Jubilus)”로 알려져있다. 초대 교회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환희의 
송가(혹은 jubilus)로 알려 졌다. 이 말의 어근인 라틴어 jubilatio는 “크게 소리치며 
웅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농부가 소리치는 말이나 목동이 누구를 
부를 때 혹은 동물을 묶을 때에 사용 되었던 말이다. 이러한 사운드는 요델송과 같이 
긴 가사가 없는 단어 말이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 찬양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모음을 길게 하는 데서 
발전되어 예배 공동체의 지체들이 동시적으로 소리를 지속하게 되었든 데서 
                                                                                                               
선생은 음악을 가르칠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면직할 것이다. 
또한 음악에 뛰어나지 않은 설교가로서의 젊은이를 안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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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68 환희의 송가는 이와 같은 야외에서 사용되던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로 
옮겨져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실재로 오늘날 성령은사주의(Charismatic Movement)에 의해 
재발견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한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 수 있는 찬양들로 회중 찬양을 인도한다. 
찬양들은 조용하고 명상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찬양들이다. 조용한 가운데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께 우리자신의 노래를 불려 드립시다“라고 인도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자의 말이 없이 음악적인 사운드 즉, 악기만 조용히 
연주한다. 그때 인도자는 회중들이 지속적인 음이나 한 단어로써 단순히 서로서로 
내뱉듯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하고 하나의 악기 혹은 몇 개의 
악기가 같은 코드 진행을 이끌어 간다. 유니즌으로 함께 드리는 이러한 소리는 
인도자가 기도로 마무리 할 때까지 하나님께 말 없는 음악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는 이 환희가 영적으로 충만한 카리스마틱 찬양으로 충족 
된다. 그리고 요즈음은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다 형식적인 소리와 
올겐 음악혹은 다른 악기들의 리드로 표현된다. 미국내에서 찬양과 경배예배를 
드리는 캘버리 채플, 빈야드, 혹은 오순절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이 찬양음악에는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인들의 
전통적인 예배형식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한국 공동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배 형식은 찬송가와 교독문으로 이들은 성경의 가사를 강조한다. 
전통적인 예배형식의 구조에는 이러한 영적인 찬양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69  
                                      
68 Webber, Enter His Court with Praise, 34. 
69 이러한 음악적인 장르는 때로는 훌륭한 음악적 재능과 영적인 성숙도를 함께 지니고 있는 
리더가 있다면 부흥 사경회 같은 모임에서 불려질 수 있다. 수년 전 한국 장충체육관에서 
드려진 목요 찬양 예배에서 하스데반 목사에 의해서 인도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에 의해 인도된 영적인 찬양의 모습이 유일한 경험이었다. 찬양으로 
고무된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음악의 전체 멜로디는 진행되지만 전체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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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장은 한국 교회 예배 음악의 실례 분석으로 부산에 있는 우이동 교회의 예배 
음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한 예배 음악의 사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예배와 예배 음악의 특성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두 교회의 주일예배 비교 분석 
 
1. 한국 부산 우이동 교회의 주일 예배 
 
우이동 교회는 통합측 평양노회에 소속된 장로교회로 1953년 피난민에 의해 
개척되었다. 당시 교회는 피난민이 모여있던 수영공항 근처로 상당한 
외곽지역이었으나 최근 그 공항자리에 센텀시티가 건설되면서 부산의 고급아파트등이 
들어서게되었고 부산의 가장 중심지로 탈바꿈 되었다. 2015년 현재 주일 교인 
출석수는 약 600명으로 기존교인들에다 최근 유입된 새신자로 인해 교인의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대다수의 장로교 교회처럼, 예배의 순서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즉흥적인 동시적인 표현은 내부의 영적인 경험을 밖으로 표출 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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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서의 찬송가 중심으로 전통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다. 본 논자의 최초의 
사역지요 모교회로서 본 논자가 참석하기 시작한 1970년년부터 현재까지 이 
예배순서는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2015년 3월 22일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예배인도: 이형철 목사 
입례송:   “예수 우리왕이여” 
예배의 부름 
기원 
찬송가 67장 J. M. Haydn (1815)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교독문 130  
신앙고백 
찬송가 540장 W. H. Doane (1875)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 (김성수 장로) 
성가대 찬양     
설교: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 (설교자) 








예배의 형식은 전통예배를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예배는 설교에 중심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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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다. 모이기(Gathering) 70  부분은 입례송, 예배의 부름, 기원으로 끝이나며, 
찬송가 67장 찬양을 통해서 두번째 부분인 말씀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입례송은 CCM음악을 사용했으며 찬송가를 사용하여 다음부분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동안 이전의 예배에서는 예배 전 준비 찬양이라 부르며, 찬양팀이 
CCM음악을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바로 예배의 부름으로 들어갔다. 이제 
2015년도가 되면서 앞의 찬양팀 찬양을 없애는 대신 첫 곡을 CCM으로 들어감으로 
현대적인 느낌과 시간의 단축효과를 보고 있다. 이것은 본교회가 주변에 수영로 
교회라는 대형교회가 들어섬으로 동반 성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예배시간을 
단축하여 3부 예배로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진 열린예배의 CCM찬양의 곡을 도입하되 몇 년간 드렸던 예배 전 
찬양을 없애는 대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첫 송으로 대체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의 말씀의 장(The Table of Words)인 교독문, 신앙고백, 찬송가, 한 
장로의 기도 후에 성가대 찬양. 그리고 말씀 선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모든 
전통예배가 설교에 초점을 두는 예배의 형태로 우이동 교회도 이 두번째에 강조를 
두고 길게 이 말씀의 부분을 지속하고 있다.  
특징은 성가대 찬양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 사이에 일치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설교자의 기도로 이 두번째 부분이 말씀의 테이블이 끝이났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를 통해서 다음부분인 감사의 테이블(The Table of 
Thanksgiving)에 들어간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으로 역시 찬송가가 다음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있다. 실제로 감사의 부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부분의 감사는 원래 
성찬을 통한 떡과 잔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70 Webber,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23. 웨버는 예배에서 찬양의 순서가 어느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네가지의 예배 패턴을 제시하며, 모이고(Gathering),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Word), 감사하고(Thanksgiving),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한다 




감사하는 것이 전례적(예전적)인 교회71에서 매주일 행하는 순서이다. 그러나 성찬을 
매주 행하지 않는 우이동 교회와 같은 전통예배의 순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헌금과 
기도 그리고 광고의 순서로 이 감사의 테이블을 대신하고 있다. 원래의 감사의 
의미와 다르게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년에 두번 정도의 성찬을 
통해서 감사의 부분을 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강조점을 
축소하고 말씀에 강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이 말씀 선포를 위한 준비에 할애한다.  
실제로 매주 성찬을 드리는 교회중, 이곳 시애틀에 있는 Mar Hills교회 72  는 
전통예배가 아닌, “찬양과 경배 예배”의 형태로 청년 중심의 교회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며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였는데, 그 중 가장 독특한 예배의 순서는 
매주일 행하는 이 감사의 테이블인 성찬이었다. 이 교회는 젊은 교인들에게 초대 
교회 에서부터 매주 행한 이 감사의 잔치를 설교후에 행하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떡과 잔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독특한 예배형태였다. 
마지막 파송(Dismissal)은 파송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난다. 시작처럼, 
성가대의 송영의 음악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다. 시작과 끝을 찬양의 음악을 사용하며, 
시작은 회중 찬양으로 끝은 성도들이 축도후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위한 성가대의 
짧은 송영곡을 연주하면서 예배를 마친다.73 
                                      
71 Basden, The Worship Maze, 41. 바스덴 목사에 따르면, 오늘날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와 영국 
성공회등에서 오늘날에서 매주 이 성찬의 예배 (The Service of the Lord’s Supper)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예배를 liturgical (전례적, 혹은 예전적) 예배로 지칭하며 실제로 
1 세기까지는 투폴드 (twofold)의 예배, 즉 말씀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5-6 세기를 지나면서 
fourfold 의 형식으로 발전되어왔다고 설명한다.  
72 Mar Hills Church 는 1996 년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를 졸업한 Mark Driscoll 목사에 의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분쟁으로 나누어 지기까지 15 개의 지역 교회 총 
25000 명의 교인으로 성장한 젊은이 중심의 교회로 드물게 교회의 예배형태는 중, 매주 성찬을 
드리며 예배에서 이 감사의 축제를 강조하며 메가 쳐치로 성장했다.  
73 찬송가집을 사용함에 있어 많은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여전히 1983 년에출판된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했던 신앙의 전승, 찬양의 형태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되고 변화되고 있는 예배에서의 적용은 항상 조금 늦다. 그러나 한국의 우이동 
교회는 2011 년에 새로인 개편된 “새찬송가”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14 년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창원, 수원등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장로교회와 순복음 교회등에의 예배에서 
전체 교회들이 새로운 찬송가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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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 주일 예배74 
 
미국 타코마 새생명 장로 교회는 논자가 사역한 교회로 미군 연합사 (JBLM, 
Joint Base Lewis-McChord)가 위치한 곳에 있어서 국제 결혼으로 만나 미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제 결혼한 부부가 많고 혼혈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드물게 국제적인 가정으로 구성되어 최근에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적인 교회다. 이곳에서 논자는 음악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다. 다음은 그 교회의 주일 예배순서다.        
 
타코마 새생명 교회, Tacoma, WA 
2009년 10월 26일 
                             주일 예배 
1부 예배(한어) 8:00 am                          인도 1: 진교민 목사 
2부 예배(영어) 9:30 am                            2: Recanor 장로 
3부 예배(한어) 11:30 am                           3:김 정 장로 
  
*찬양팀 준비찬양: 25분 정도의 찬양곡으로 찬양인도 
 
찬송가: Lobe Den Herren (1665) “찬양하라 능력의 주께” 
송영:                한국 작곡가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찬송가): G. J. Elvey (1868) “Crown Him with many Crowns” 
                                      
74 타코마 새생명 교회는 와싱턴주 타코마에 소재하며 당시 1000 명정도의 주일 출석성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2 부는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참여하는 영어 예배로 약 
300 명이 참석한다. 2016 년도의 최근 주보를 보아도 주일 예배는 10 년전과 예배의 형식과 
음악의 사용은 동일하다. 이것은 이 교회뿐 아니라 이곳 시애틀 지역 이민 1 세대 교회들의 
예배에서의 음악사용은 20 년 전과 오늘날의 찬송가 중심의 예배 음악으로 역시 동일하다. 
지역의 연합목회의 활동으로 참여해본 결과 교단과 상관없이 1 세대들의 예배에서 음악은 






성경 봉독: 요한복음 15:1-11 
초신자 환영의 노래: “예수이름 당신을 사랑해요”(contemporary song) 
찬송가: Carl M. von Webber (1820) “나의 예수, 당신의 뜻대로!”   
기도: 장로가 인도 
광고 
성경 봉독: 마태복음 21:18-22 
성가대 찬양 
설교: “우리 기도의 제목” 
기도: 설교자 
찬송가: Albert B. Simpson (1897)  “주와 함께 동행”  
헌금  
봉헌 기도: 인도자  
축복송: Genevan Psalter (1551)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축도: 설교자  
 
이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의 예배는 한국의 우이동 교회의 예배 순서와 
음악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차이점은 아직도 예배 전에 약 
10명으로 구성된 찬양 인도자가 이끄는 찬양팀이 준비찬양이라고 하여 미국 이민 
한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찬양곡 들은 거의 10-20년 전에 출판된 곡들이 
대부분이며 한국의 교회에 비해서 약간 오래된 곡들을 사용하고 있다.  
찬양팀의 소위, 준비 찬양이 끝나고 교회는 실제예배를 선포하는 의미로 
찬송가를 성도 전체가 일어서서 찬양한다. 이제 모이기(Gathering)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이기 부분은 찬송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송영, 찬송가를 부르며 끝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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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테이블로 들어가서 기원, 사도신경, 성경봉독을 한뒤, 초신자를 환영하는 
노래의 순서가 있고 나서 찬송가 한곡을 찬양, 기도와 광고, 성경봉독, 성가대찬양 
후에 마침내, 30-35분 정도의 설교와 이어서 설교자의 기도로 이 긴 두 번째 부분이 
끝난다.  
이 예배의 모델에는 예배의 순서가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약간 벗어나 새로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배려를 하는 환영의 찬양과 소개 시간등을 가지고 있다. 새로 
출석하는 분들을 위해 환영송으로 인해 예배의 흐름이 약간끊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설교에 보다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설교전에 약 60명으로 구성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준비를 가지도록 디자인되어있다. 그러나 성가대의 찬양과 
설교와의 연결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설교의 내용이 “믿고 구하라”에 관한 것인데 
반해 성가대의 찬양은 “아름다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특성인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전도를 중요한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일 대 예배 
시간에 본 교회가 매력적인 점을 강조하려고 해서 준비찬양과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한 환영노래 시간을 갖고 있다.  
새생명 교회의 두번째 부분인 말씀의 부분은 사도 신경으로 시작해서 설교자의 
기도까지 전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배 시간의 80%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이 교회의 선교적인 
강조를 위해 주일 예배 시간에 초신자를 위한 환영의 CCM곡 “예수 이름 당신을 
사랑해요”를 부를 때, 전체 교회의 예배는 말씀을 위해서 집중하다가 갑자기 축제의 
장으로 분위기를 반전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찬송가를 통해서 원래의 말씀의 예배로 
돌아가고 있다. 길고 긴 말씀의 장으로 말씀과 찬양,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곡등과 
전혀 연결성 및 상관관계가 없이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 부분이 감사부분은 헌금과 헌금 기도로 짧게 끝나고 있다. 설교 
이후에는 예배를 빠른 속도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길게 이어진 말씀 부분 
때문에 자칫 예배가 역동적이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부분은 짧게 진행되고 또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빨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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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인 해산은 축복송과 축도로 바로 예배를 끝내고 있다. 축도가 
끝나면,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겐 연주자자 후주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끝내고 
있다.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점심 식사 교제를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올겐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다.  
 
제 2 절 두 교회 예배음악의 비교 분석 
 
1. 두 교회의 예배음악 비교 
 
예배의 전체 구조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두 한인 교회가 거의 같다. 그것은 
말씀 선포에 모든 예배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미국의 타코마 새생명 교회의 
예배는 실제로 전통적인 개혁 예배의 전통이 아닌, 전도집회 형식의 자유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가장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형식의 네부분 형식인, 모이기-말씀-감사-흩어짐의 
형식을 모델로 하지만, 세번째의 감사의 성찬이 생략된 형식이다. 그 자리에 헌금과 
감사 기도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떡과 잔의 순서는 생략된 채 진행되어 
실제로 모이기-말씀-감사의 세부분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감사의 성찬이 생략된 
많은 한국 교회는 시애틀의 Mar Hills 교회가 보여준 성경적이지고 실제적인 전통의 
적용이75 얼마나 강력한 예배의 메시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76 
많은 한인들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은 이 두 번째의 성찬은 그야말로 1년에 한 
                                      
75 초대교회의 이 성찬을 행한 기록은 사도행전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6 물론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 교육등 교회가 주위의 다른 교회와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에서 있어서 미국 시애틀의 이 교회는 감사의 성찬을 매주 
가지게 하며 이 시간 동안 이 세대가 사용하는 음악, 즉 CCM 의 찬양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감사등의 찬양을 매주 다른 각도로 조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예배가 제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두 번 행하는 순서로 바뀌었고, 그 주제는 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조였다. 77 
그러나 매우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미국 시애틀의 Mar Hills교회의 성찬 찬양은 
CCM으로 구성하되 빠른 템포의 감사와 승리 기쁨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설교 후, 이 감사의 자리에서 참으로 은혜가 흐르게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플로리다 잭슨빌의 Grace Episcopal Church의 경우는 전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당연히 매주일 감사의 성찬을 드리고 있다. 현대적인 템포의 곡을 사용하는 Mar 
Hills교회와는 다르게 많은 주제로 이 성찬의 예배를 변화 시키고 있었다.78  
물론 이 감사의 예배를 위해 공히 한국의 교회 예배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구조의 이해와 음악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설교자의 설교 시간과 상관이 있기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의 경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극하고 회복하기 위한 찬양을 함께 부른다. 이 단계에서 전체 성도들은 보다 
빠르고 행복한 태도로 함께 찬양에 참여한다. 음악은 찬송가가 아닌 복음송이라 
부르는 현대 찬양곡이다. 실제로 전체의 분위기는 18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부흥사경회식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의 회중들은 이 찬양으로 마음을 뜨겁게 
준비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기다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예배의 선포 뒤에 주 예배로 전환한다. 찬송, 기도 그리고 
성가대 찬양 뒤에 설교자는 30분 정도의 설교 시간을 가진다. 새생명 교회의 경우 
예배전 20-30분간의 찬양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여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이다. 처음 20-30분간의 찬양과 본 
                                      
77 논자의 경험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드려진 주일 예배에서는 보통 일년에 1 번 혹은 두번 
드렸다. 그리고 주로 이 성찬이 부활절 기간 중에 행해졌다. 그리고 그 음악은 단조로 구성된 
느리고 감상적인 곡들 일색이었으며, 주로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구 141), “예수 나를 
위하여”(구 144), 주 달려 죽은 십자가”(구 147)를 사용하여 죽으심 만을 강조하며 나의 죄를 
기억하고 죄짐을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78  논자가 참여한 4 년간의 예배, 주로 1 월과 6 월의 총 8 번의 예배에서 매주 드려지는 
성찬예배의 음악은 죽음, 부활, 기쁨, 승리, 죄사함, 용서등 다양한 내용의 찬양들이 찬송가, 
Small Ensemble, 성가대, CCM 찬양팀의 인도를통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한번도 이 성찬의 
예배와 이에 사용되는 음악이 지겹거나 반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이 생생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떡과 잔의 의미가 예배후에도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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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구분하여 매주일 전도에 집중하여, 기존 신도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교회의 예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이 모임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기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청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에서는 거의 30분간 찬양으로 이 
부분을 할애하나 전통교회의 예배 형태를 취하는 이 두 교회의 모임부분은 한국의 
우이동 교회가 과거 10년 전에 미국 새생명 교회와 같은 찬양팀을 운영하였다. 이제 
CCM 한곡으로 줄여서 주일 예배를 시작한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과 기원 그리고 찬송가를 한곡 찬양함으로 이 모임부분을 가져가나, 
미국의 새생명 교회는 찬양팀이 20여분간을 찬양한뒤 찬양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사회자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 
하고 찬송가를 다같이 부르게 하면서, 찬양팀이 자리를 잡고 성가대가 입장한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찬양이 끝나면, 성가대의 송영이 불러지고 나서 다시 한 곡의 
찬송가를 더 부르게 된다.  
이 도입부에서는 발견되는 것은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한인 교회의 도입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있다면, 그것은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의 경우 주일 대 
예배를 부흥사경회식의 예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주일 예배에서의 문제점은 
예배가 준비찬양과 본 예배로 구분하여 예배의 전체 흐름이 끊어 질 뿐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열리고 준비된 마음을 다시, 시작하는 예배의 선포와 
찬송가를 통해서 마음들이 다시 닫힌다는 점이다.  
찬양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일 
대 예배에서 찬양을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마음의 문을 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79   
                                      
79 Best, Through the Eyes of Faith, 190. 베스트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음악적 선택은 참된 중심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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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말씀 선포의 시간이다. 이 부분은 공히 이 한국과 미국의 한국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 부분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시간은 아니라 살아계신 거룩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다. 
한국의 우이동 교회는 시편 찬양대신 한국 찬송가 공회가 2011년에 새로 개정한 
찬송가에 실린 교독문을 사용했다. 한국 거의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에는 
134편의 교독문이 실려있고 시편을 사용한 것은 66편에 불과 하며 나머지는 한국 
교회가 선호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추출한 성구들로 구성했으며, 특히 이날 사용한 
시편 130편은 고난주간의 구절로 요한복음 1:29, 스가랴 13:1, 그리고 시편 16:9-
11, 계시록 5:12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교회인 새생명 교회의 
예배는 교독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대신 신앙고백 뒤에 성경봉독을 시간을 
가지고 말씀 봉독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전에 성경봉독을 한 
후 바로 설교를 행한다. 또, 미국의 새생명 교회는 성경봉독 뒤에 새신자 환영의 
노래로 말씀의 선포를 지연하고 있다. 이는 이 교회가 새로이 초청받은 신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청의 노래를 통해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환영하고 있으며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편안하게 듣기를 바란다는 
소원이 포함되어 있다. 새생명 교회는 그 후에 다시 찬송가에 이어서 장로의 
기도후에 담임 목사의 광고가 있은뒤, 설교할 내용의 본문을 담임 목사가 봉독한 뒤 
설교로 이어진다.  
새생명 교회의 예배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몇 개의 커브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커버의 가장높은 부분은 예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마음이 예배에 
몰입되거나 마음이 완전히 열린 상태다. 처음의 최고의 커브는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입술의 제사를 통한 마음의 열림이다. 처음 찬양팀이 CCM을 통해서 
키보드, 기타, 드럼등 현대의 악기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자 모든 성도가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상태를 맞이한다(아래 도표의 첫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 이것은 
                                                                                                               
확실성도 없다”라고 하며 음악이 마구 시간을 때우는데 사용되거나 막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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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예배를 선포하고 찬송가 “찬양하라 능력의 주께”를 사회하는 
장로에 의해서 인도된다. 찬송가의 반주는 이제 그 동안 익숙해져 있는 현대의 
악기가 아닌, 오르간이 인도하고 피아노가 따라간다. 순간적으로 성도들은 새로운 
음향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요구되며, 앞의 도표에서 보듯 맨 아랫부분의 모이기가 그 
부분이다. 이 새생명 교회는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지속되기 까지 다시 찬송, 
성경봉독, 기도, 성가대 찬양등의 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 교회가 가장 중요시 
하는 말씀의 선포시간에 이르게 되고 이 극점이 최고로 유지 되고 있다. 그리고 
설교후의 파송까지 성도들의 영적 충만함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새생명 교회는 이 두번째 부분이 더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설교전에 
사도신경, 성경봉독, 초신자 환영의 노래, 찬송가, 기도, 광고,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말씀과 관련이 없는 초신자 환영과 광고등이 들어가 말씀 선포 
전에 많은 지연의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말씀 선포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성가대의 숫자는 한국의 것 보다 많은 60명에 달하나 오히려 한국의 성가대 
보다는 발성과 표현에 있어서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선곡도 한국의 교회처럼, 
관련성이 없는 곡을 선곡하고 있다.  
한국의 우이동 교회의 예배는 성가대 찬양, 설교, 기도의 삼단계로 이 말씀의 
                                      
80 논자가 2008 년 플로리다에서 경험한 동방정교의 예배 참여 경험에서 전체 세시간정도의 
예배에서 본 예배전 준비 예배의 시간이 약 30 분 정도 소요된 것을 참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준비 찬양도 Eastern Orthodox 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동방정교의 모든 예배의 찬양은 아카펠라, 즉 
무악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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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나 음악의 내용과 설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부르심과 헌신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의 찬양을 선곡했고 다섯명의 악기 연주자와 피아노 주자가 45명의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렸다. 강조하는 것은 천국이었고 아름다움과 웅장함이었으나 그것이 
전체의 찬양의 연습양의 부족과 성가대원의 자질 부족으로 내용이 잘 전달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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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보듯, 우이동 교회는 이 모이기에 찬송가 “예수 우리왕이여”라는 
CCM을 사용했다. 그렇게 함으로 전체 교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집중을 
하게 했으며, 피아노와 교회의 앙상블팀으로 구성된 클래식 악기로 반주와 찬양을 
인도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 기원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를 찬양하며 그 모이기의 마음이 점차 말씀 
선포와 받기를 향한 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의 부분이 나누어 졌다. 교독문 130편. 신앙고백 부분은 이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통으로 많은 이단의 활동으로 인해 교회를 지키겠다는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의지가 여전히 담겨있다. 그리고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끝나고 기도와 성가대 찬양이 그 
다음이다. 이 성가대 찬양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과 피아노의 반주로 
클래식한 음색의 반주로 함께 찬양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성도가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보통 CCM찬양은 가사가 단순하고 악기의 구성이 
현대악기이기에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악기의 구성이며 찬양 하는 방법도 음악적으로 
훈련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지마, 성가대와 앙상블 팀이 드린 찬양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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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적이요 클래식하기에 교육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선호하는 음악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강조하던 말씀 부분인 이 둘째 부분이 교독문의 선택인 
고난 주간의 내용과는 그렇게 동 떨어지지 않았으나 그 찬양대의 선곡은 일치하지 
않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야기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예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잘 준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81      
  
2. 부산 우이동 교회 주일 예배음악의 변화 
 
한국의 모교회인 부산 우이동교회의 주일 예배에 사용된 음악을 8년전의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8월 17일           주일 예배                      오전 9시                                                                          
예배인도: 이형철 목사 
*예배 준비: 찬양팀이 약 25분 정도 예배전에 찬양과 경배곡들로 예배전 찬양을 인도 
 
입례송: “부흥” (현대 찬양곡) 
예배에의 부름 
기원 
경배와 찬양: G. J. Elvey (1868) “면류관 가지고” 
교독문: 시편 10 편  
사도신경 
찬송가: William H. Doane (1868)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 장로인도 
성경봉독: 누가복음 13:22-30 
                                      




설교                     “좁은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기도: 설교자 




끝찬송가: Daniel B. Towner (188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축도: 인도자 
 
8년전의 예배의 순서는 논자가 한국에서 섬기면서 드렸던 25년전의 
예배음악의과 가장 큰 변화는 찬양팀(준비찬양팀)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8년전에는 
찬양인도자 6명, 키보드, 드럼, 기타와 베이스 주자로 구성된 찬양팀이 예배전 찬양을 
인도했다. 그 찬양곡들은 CCM으로 주로 구성되면서 최근의 곡들부터 20년전에 나온 
곡들로 다양한 곡들을 사용했다.  
2015년의 예배에서는 찬송가외의 현대 찬양곡을 처음과 끝에 삽입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교회가 처한 3부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결정이라 본다.82 
그리고 2015년의 예배순서에서는 시편을 사용한 교독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본다. 오히려 다양한 음악장르의 사용에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 현대 찬양곡을 더 사용하면서, 여전히 찬송가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전체 
예배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적인 
                                      
82 본 논자가 예배 전후에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회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지역의 개발로 인해 중소형 교회를 선호하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수적인 부흥으로 
인해 교회의 주일 예배를 늘려야 하는 고민과 또한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열린예배의 
열풍이 사라진 이유도 그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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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83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한 찬양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새생명 교회와 이 2007년의 우이동 교회 예배에서 사용하는 많은 
찬양의 예배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오순절 교단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다.84    
그 결과, 본 예배와 예배 전후에 사용하는 음악의 장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 전에는 빠르고 감정적이고 쉬운 음악이 사용되지만 예배 중에는 느리고 
지적이고 복잡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는 강단을 강조하는 한국의 우이동 교회의 
예배 전통을 위해 이에 걸맞은 성격의 음악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와 장로 교회는 인기주의를 거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1세대 이민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의 
새생명 교회의 성도들도 장로교회예배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 목회자에 인도되는 
뜨거운 기도,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가, 감동적인 성경봉독, 열정적이고 신실한 말씀 
전달과 적용, 주께 드리는 봉헌이 이후에 따라온다.  
 
제 3 절 두 교회 예배 음악 분석에 따른 교훈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 가운데 부산 우이동 교회와 미국 타코마의 새생명 
교회의 예배음악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한때 유행처럼, 사용했던 CCM 위주의 
찬양,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라 하는 현대 찬양곡 중심의 예배 형식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의 장르가 이제는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83 영적인 찬양은 위에서 정의한대로 한 음이나 단순가사에 찬양팀이나 인도자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온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미국에서는 예배중에 빈야드, 캘버리 체플, 
포스퀘어, 어셈블리 오브 가드 교회등 오순절 계열의 예배는 주일 예배에서도 찬양하고 
있으며, 논자는 플로리다의 Grace Episcopal Church 에서도 동일하게 찬양지도자의 인도로 
성찬시에 함께 영적인 찬양을 드린적이 있다.  
84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배가 이곳 시애틀에 TV 로 방송이 된다. 비록 오순절 계열의 
교단이나 예배 순서나 오케스트라, 성가대 사용등, 그리고 찬송가의 사용등에서는 한국의 다른 
교단 교회의 예배 음악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오순절 교회의 예배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찬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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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2007년의 예배에서 부산 우이동 교회는 찬양팀을 활성화 하면서 
예배전에 열심히 찬양했으나, 이제는 그 시간이 없어졌다. 물론 예배의 시간 문제가 
제기 되었겠지만, 이 준비 찬양부분이 정말 중요했고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여전히 지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의 예배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타코마 새생명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팀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을 따라가는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변화하면, 미국의 한인교회는 그 
뒤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민 한인교회들은 한국에서 목회, 예배, 교육, 훈련등의 
자료들을 가져오고 훈련을 받기에 어떨 때는 잘 맞지 않으나 목회자들이 가지는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1세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자원의 근원지가 한국일 수 밖에 
없다. 언젠가 타코마 새생명 교회도 이 준비 찬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습은 찬송가의 사용이다. 우이동 교회는 이미 2011년에 
나온 새찬송가를 전 교회가 바로 적용했고 사용한지 3년이 지나고 있으나 미국 
새생명 교회는 여전히 1983년판인 구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찬송가의 
개정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약 27년 만의 개편 
찬송가의 출현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교회가 아직도 새롭게 쏟아지는 많은 찬양을 
받아서 교회의 예배와 각종 구역예배와 행사에 사용할 교회 음악을 제공하는데 
적시에 힘을 쏟지 못해 교회의 예배의 요구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 보다 더 보수적으로 찬송가 개편과 새로운 찬양의 소개에 
인색했던 남 침례교회는 옥스포드 운동85을 연구하고 나서 찬양의 다양성을 적용하고 
풍성한 찬양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Baptist Hymnal”의 편찬이다. 
최근에 나온 남침례 찬송가 2008년이며, 그 이전에 편찬된 찬송가가 1991년이다. 이는 
거의 17년만에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했으며, 앞으로 더 자주 좋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개편해서 발간할 것이라고 서문에 적시되어 있다. 1991년판이 총 666곡을 
                                      
85 William J. Reynolds, Hymnology Supplement (Texas: William J. Reynolds, 199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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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으며 2008년 판은 674곡을수록 증편 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CCM이라고 정의하는 수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674곡의 찬송가집에는 
이전에 전승해 오던 찬송가뿐 아니라 “예배송 Worship Song,” “현대 찬송가 Modern 
Hymn,” “새로운 성탄절 곡Christmas Songs”들을 추가해서 발간했다. 86  이러한 노력은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 음악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과거보다 역동적으로 예배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교파를 이룰 수 있었던 
성도들의 숫적인 증가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예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찬송가의 신속한 개편과 새로운 곡을 수록해서 각종 예배 활동에 협력하려는 노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최근 찬송가의 개편까지 27년으로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찬송가에 
비해 10년이 더 소요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 나온 
새찬송가를 살펴보면, 기존의 찬송가에 1곡의 시편가 형식의 수록 된데 반해 훨씬 
많은 2곡(634,636장)의 낭송 형식의 시편가가 수록 되어 한곡이 늘었다. 전체 곡수의 
증가에 비해 자연 증가에 못미치고 있다. 현 찬송가는 총 558곡 수록, 새찬송가는 
645곡을 수록 87곡 증가로 16%의 곡 수가 증가되었다. 그 중 한국 작곡가의 곡이 
총 126곡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곡을 한국 작곡가를 선택한 한국화한 
찬송가가 출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 2000대에 작곡되어 20년이 안 된 비교적 
최근 곡이 34곡의 한국 작곡가의 곡이 실려 5%가 되었다. 이는 전체 126곡의 한국 
작곡가의 곡중 최근의 곡이 34곡으로 한국인 작곡가의 곡중 27%의 찬송가가 20년이 
않 된 최근의 곡이 실렸으니 찬송가 전체의 구성을 한국인화하면서도 근대화 하려고 
노력한 점이 발견된다.87  
그리고 그 중 한국 특유의 리듬을 가진 6/8 박자나 9/8 박자계의 곡이 
                                      
86 Baptist Hymnal (Nashville, TN: Lifeway, 2008). 
87 한국 찬송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찬송가의 역사적이고 영적인 면, 그리고 교회 예배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보다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찬송가 중심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의 발전을 한국 작곡가의 곡을 많이 수록하는데 있다고 하는 면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어떤 나라의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실제로 
찬송가의 내용이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발전적일 수 있다(논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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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곡으로 26%의 비율이다. 그 동안 장조위주의 곡이 많았으나 13곡의 단조곡을 
채택한 배려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추가함으로 보다 균형된 
찬송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또한 보인다.  
그리고 근 30년 예배 형식의 변화를 주도해 온 경배송(Worship Song)이 3곡이 
수록되어 있다. 찬송가의 현대화가 일종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신령한 
노래가 그 내용 면에서는 복음성가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5곡 정도의 신증 복음성가가 수록되었다. 만일 균형이 그 목표라면 
새찬송가는 이전의 찬송가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찬송곡집 88 이나, 감리교 89 , 침례교, 루터란 
등에서 사용되는 찬송곡집에는 한 시대에 집중되지 않고 시대적인 안배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한국 찬송가의 서문에 나타난 그대로 교회 성도들은 찬송가를 사도행전 이후 
쓰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이기에 안배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시대마다 그때의 문제점들과 신앙의 도전들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이러한 시대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본격적인 복음을 받아 들인지 200년이 약간 넘는 동안에 
놀라울 만큼 성장을 해 왔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열심인 
민족이다. 특이 한 것은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찬송가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찬송가에 수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각종 예배시나 기도모임에서 은혜 받고 나누며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해 왔다. 이를 위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찬송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출판시기를 앞 당겨서 적어도 20년 간격으로 출판함으로 인해 
근간에 즐겨 부르는 찬양곡을 수록함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찬송가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8 The Hymnal for Worship and Celebration (Waco, TX: Word Music, 1986) 
89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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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이동 교회의 주일 예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찬양에 대한 유행에 민감한 한국 교회의 예배의 한 단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불과 
8년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 구조는 거의 30년전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  찬양도 유행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또 시류가 
바뀌어 사람들이 조금 지겨워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예배의 음악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전통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하 뇌동하는 교회와 
같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웨버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라고 했다.90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준비되고 잘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처럼 드려질 것을 
웨버는 강조하고 있다.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을 참으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인 영적인 찬양과 시편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도바울이 권면한 다양한 음악적 장르의 사용에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현대에 연주되고 있는 다양한 음악적 장르들 중, 유독 준비 찬양이라 해서 
현대적인 곡과 사운드를 본 예배라고 선포하면서 예배의 맥을 잘라버린다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뿐 더러, 예배에 주인이 성도가 되어 
성도들의 비유를 마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과거에 한국은 불교와 유교가 국가의 주된 종교였으나 현재는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이민 한국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은 
새로운 문화와 다른 전통이 유입되어 혼재하는 혼합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인 교회는 초대교회의 구약성경의 전통인 시편찬양을 거부한대신 찬송가와 수준 
                                      
90 Robert E. Webber,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예배학 (Proclaiming and Enacting God’s 
Narrative),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2), 29. 이 글에서 웨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행된다”는 말의 정의를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구현하며 노래한다”는 뜻이라고 하며 결론으로 모든 예배가 복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높은 교회 음악을 교회와 공연장에서 선호해왔다.  시편찬양을 거부한 대신 
교독문으로 시편찬양을 대신해왔다.  
사도바울은 예배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이들 
시편가, 찬송, 영적인 노래등 세 종류의 음악 장르가운데 한국인 교회들은 주로 
찬송가를 사용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최근, 한국의 장로교회의 젊음이들은 
“신경건주의”91에 매료되어 시편찬양을 재발견하고 이를 사용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의 음악적인 사운드는 엄청나고 함께 찬양하는 활동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시편찬양의 성경적인 적용에 열정적이다. 그것은 미국의 70 년대에 
일어났던 새로운 찬양 운동들이 한국에는 1980 년대 이후 찬양과 경배 운동에서 
잊혀졌던 시편찬양의 전통이 코라스 찬양의 형식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테제 공동체에서 시편 찬양이 낭창식과 응답송의 캬톨릭과 켈틱의 전통 시편 
찬양형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 
“영적으로 갈급한” 세대에 소개가 될 수 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영성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균형된 음악적 장르로 인한 예배의 즐거움에 이들을 
인도함으로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한국 교회 음악의 다양성을 위한 고려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제안한 다양한 찬양의 사용을 
방해하는 편견중의 하나가 찬송가에 집착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복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실제로 예배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란은 용어에 대한 
                                      
91 Robert E. Webber, Enter His Court with Praise, 41. 웨버는 현대 예배형식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경건주의에 따르면 예배에서 우리 인생을 즐기는 생동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훌륭한 이야기를 하며 음식과 좋은 무리들을 즐겨했던 예수님에 의해 묘사된 생동감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경건주의에 의하면 예배는 탁월한 작곡가들의 클래식한 음악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 생활에 나타난 대중적인 형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무용과 드라마 같은 잊혀졌던 예술들이 교회에 환영 되었으며 이는 현대의 
전자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욱 고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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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용이 대표적이다. 열린예배와 복음송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제대로 된 용어에 대한 정리 및 토의가 결핍된 결과이기도 하다.  
 
1. 복음송 (Gospel Songs, 복음 성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송이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손상의 원인으로 이해되어 사용되지 않고, 또는 교회의 정상적인 찬송가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비록 여전히 찬송가와 복음성가 사이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거의 같은 
범위내에 있다고 간주하며 복음송과 찬송가 사이 의 차이점에 관해서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찬송가 협회(the Hymn Society of 
America)에서는 “회중들의 찬양”이라고 찬송가를 정의함으로써 이 어휘의 딱딱한 
정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92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복음송을 부르는 것을 꺼려 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 
전통적인 찬송가와 차별 짓기 위해 복음송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찬송가는 하나님에 관해서 객관적(Objective)이라고 말하여 왔다. 우리의 
생각이나 예배가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복음송은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이른바 주관적(Subjective) 이어서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험들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me)”와 "자신(self) 중심이며 주관적인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개인적 구원이나 이와 유사한 간증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며 
송명희 의 “나, 가진 제물 없으나”의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등 계속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그리고 눈에 띄는 주제는 천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축복과 믿는 이로서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이 소망 등이다. 음악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때로는 진부하기도 
                                      
92 Nancy White Thomas. The Philosophy of the Hymn: The Papers of the Hymn Society of America, Vol. 21 
(New York: Literary Licensing, 20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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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고 가사의 문학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빈약하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내용이나 깊이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복음송은 미성숙한 음악적 형식으로서 
19세기와 20세기초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인 찬송들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다. 예를 들면 
왓츠(Watts)의 “주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 볼 때”와 여러 알려진 복음송들은 Fanny 
Crosby의 “Praise Him! Praise Him!” ”To God Be the Glory"와 같이 아주 객관적이다. 
그러나 만약 성숙이 우리의 목표라면 보다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고, 
내용의 깊이가 있는 찬송가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성가의 사용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코러스 찬양 
 
과거의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문제들이 이제는 코러스와 찬송가의 문제로 전이 
되었다. 많은 회중, 목회자들과 음악 리더들은 찬송가에는 너무 많은 가사, 
아이디어와 신학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찬송가에는 자신에 대한 만족이 
적다는 것이다. 이 현대의 주관적인 문화에서는 합리성과 마음이 참된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코러스는 훨씬 낫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복음송의 가장 긴 전통이 스탄짜(stanzas)로 부터 분리된 후렴부나 
코러스의 사용일 것이다. 복음송은 stanza/refrain의 형식을 사용한다. 복음송이 
20세기초에 복음적인 교회의 전례에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후렴구는 음악적인 생명을 스스로 지니기 시작했다. 결국 이것의 
인기는 처음 작곡을 할 때부터 stanza가 없는 새롭게 분리된 형식의 코러스 장르가 
된 것이다. 
후렴구만 사용될 때 지적인 내용이나 사고들은 당연히 빠지게된다. 코러스 
자체는 가사나 음악적 질이 깊지가 않다. 종교적인 감정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 
찬송가를 쥐는 것에서 해방됨으로 해서 회중들은 찬양과 경배에서 눈을 감고,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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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손을 올리는 데에 자유롭다. 찬송가는 차갑고 형식적이며 영적인 면이 약하게 
보여지는 반면 코러스는 따뜻하고 비형식적이며 확실히 보다 더 영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요즈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름 붙여지고 있는 이름은 Worship송이다. 
주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곡들로서 주로 성경의 
시편에서 채택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많이 
알려진 캘리포니아 밴나이에 있는 Church on the Way의 Jack Hayford 목사가 지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Majesty, Worship Majesty)와 수 없이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는 
Worship송이 그것이다. 이 코러스 찬양은 한국에서 찬양과 경배송이라 하며 쉽게 
CCM송으로 이제 불러지고 있고 젊은 청년과 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음악학 혹은 음악 미학 연구에서 플라톤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음악사에 미학을 
논하려면, 반드시 플라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 본 예배 시간에는 클래식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거대 성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이나 기타와 키 보드로 드리는 예배 음악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생각들이 교회내에서 존재한다.93  
이러한 이분법 적인 이해, 즉 예배 음악에서의 찬송가와 복음송 혹은 CCM의 
이해에 관해서 이해 하려면, 플라톤은 그의 Republic94에서 좋은 음악(Apollonic)과 나쁜 
음악(Dionysiac)에 관한 그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으로 구분된 
서양 음악 미학의 절대적인 영향이 지금 한국의 교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의 지도자인 철인을 훈련 
시키기 위해 아폴론적인 악기를 이용하는 음악을 사용해야 하며, 디오니소스적인 
                                      
93 이러한 예는, 앞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두 교회에서 알 수 있다.  부산 우이동 교회의 예
배에서 이들은 주일 예배에서 소규모이지만 오케스트라를 예배 음악에 사용해서 보다 격조 높
은 그리고 모양새가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는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팀은 예배의 일부에서 배제 시켜, 전혀 새로운 음악적 사운드와 악기로 구성
된 본 예배를 드리고 있다.  
94 Plato, 메논, 파이돈, 국가 (Meno, Phaedo, the Republic), 박종현 역 (서울 대학 출판부, 198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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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중심의 소란스러운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95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 Harold M. Best와 J. Nathan Corbit은 좋거나 나쁜 
음악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악에도 비-혹은 반 기독교적이 음악이 없다고 
했다. 만일 한국 교회가 플라톤의 영향아래 있는 서구의 음악 철학을 따른다면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겨지는 현대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잘못된 음악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서양철학으로 폄하 하는 것이 되며 그의 모든 사고를 열등 한 
것으로 보게되는 문화적인 사대주의와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창조 후 “땅을 정복하라 
(창1:28)”는 말씀에 대해 대중문화가 이 세대의 모든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 
역할을 알지 못하여 한쪽에 만 치우치고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음악과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지혜로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열등하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찬양곡도 열등하지 않다.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아가 송명희 시인이 쓴 “나”의 찬양곡 보다 더 위대하다고 “나”의 찬양을 
폄하해서는 않된다. 이들 음악은 다른 시대에 다른 용어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서로 보완적이며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라, 합력해서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제 5 절 예배음악의 다양성을 위한 음악의 역할 
 
성경은 하루 일과가 하나님과 열린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95 G. L. Dickinson, 그리스인의 이상과 현실 (The Greek View of Life), 박만준, 이준호 역 (서울: 
서광사, 1990), 42. 여기에서는 플라톤 시대의 제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포도주의 신인 Dionysus 도 영감의 신이었으며, 그를 숭배하는 의식은 도취의 신격화였다. 이를 
위해 특별한 술잔치를 벌여서 동물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닌, 신의 위력에 기대어 신과의 
실체적인 동화감을 느끼기 위해 행하는 잔치가 디오니소스 제전이며, Apollo 가 신이 행하는 
음악예술은 그것을 신탁하여 전달하는 무녀들에 의해 인간들에게 전달 되었을 때, 인간은 
황홀, 무아의 경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어떤 상태를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며, 이 아폴로의 제전에 사용되었던 악기들은 현악기 중심의 악기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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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님에 대한 정규적이고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해 성도들의 몸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교회음악은 음악적인 내용의 맥락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를 
상호 연결하는 도구이기에 균형이 강조 되는 것이다.  
음악은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신다. 예배에 
있어서의 음악은 이 땅에서의 예배자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함께 서서 예배 드리게 한다. 예배의 이 자세는 상투스를 노래하는 
지상교회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음악은 또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안내한다. 음악은 우리인간의 깊은 내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반하게 하는 경외심과 신비감을 끌어낸다. 이렇게 음악은 
단순한 말들이 결코 지순한 찬양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우리자신의 속 사람과 
비이성적인 부분을 해방시켜준다. Jeremy Begbie교수는 그의 수업, Theology and Arts에서 
최고의 음악의 생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음악의 실재중 우리가 현재에 
지니고 있는 형태는 재즈의 그 절제와 자유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말은 재즈음악이 
최고의 교회음악의 예가 아니라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으로 인해 참여하는 
자들의 해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96  
음악은 또한 전체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몸을 
확언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많은 음악에 대한 명상가운데 다음과 같이 노래에서 
하나 된 교회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말씀의 예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은 보다 가르치는 분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다. “시편은 모든 소리가 
                                      
96 Jeremy Begbie’s lecture in ST 540 Theology Through the Art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1998. 논자가 1998 년 풀러 캠퍼스에서 만난 제레미 교수는 탁월한 피아노 연주가 이기도 
하다. 당시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로서 풀러에서 객원 수업을 인도하였고 시, 연극, 음악, 
미술등이 신학과 연관성을 나루었다. 특히 이 재즈 음악을 실제적인 사운드로 입증하기 위해 
그가 인용한 책은, Colone E. Gunton,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29.  
66 
 
함께 혼합되어야 하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충분하게 화합적인 한 챤트로 
불러야 될 것이다.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이 여기서는 추방되어야 한다.”97  
예배의식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 한다. 98 
악기들이 조용히 키의 진행대로 연주할 때, 각 성도들은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언어로 찬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체가 다른 템포, 다른 
음정으로 찬양하지만 곧 온 회중의 그 찬양이 엄청난 화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예배자와 찬양자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선포한다.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전달자가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도 
않되고 오역해서도 않된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찬양, 
말씀등에 대해서 우리는 오염된 상태로, 은혜를 망각한 상태로 각종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말씀이 세상에서 선포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들이 참된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음악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찬송가운데 거하시는 주님!”99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니,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서 적절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이 
음악은 영적으로 충만할 것이요, 자유로 충만하며, 아름다우며 창조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기에 2000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의 음악을 사용함에 제약함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며, 당시에 사용하던 음악의 양식인 시편송,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을 골고루 다 사용하라고 했다.  
 
 
                                      
97 Scott Hahn and Curtis Mitch, The Letters of St. Paul to Ephesians. 2nd ed. (New York: Ignatius Study 
Bible, 2011), 4. 
98  논자의 미국인들과의 예배 경험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영적 찬양의 
경험은 참으로 예배에서 자유하는 예배자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된 
예배 음악은 계속해서 소개되고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논자 주) 
99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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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배에서 음악의 사용은 참으로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도바울이 실제로 언급한 세 종류의 음악적 형식가운데, 우리의 
시대에서 이러한 음악의 형식이 어떻게 교회 예배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상황분석 
 
초대교회의 두 소아시에 교회인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권의 사회에 형성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교회도 2000년전의 이들 소아시아의 교회처럼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권의 사회를 형성했고 또한 형성해 가는 세태에 있다. 문제는 이들 고대의 
사회의 다양한 교회에서의 음악적 사용이 부산의 우이동 교회와 미국의 새생명 
교회예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서의 음악은 장르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가르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에서 앞서 언급한 것 
처럼100, 바울은 시편송과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등 당시 사용하던 많은 음악적 장르중 
이 세장르를 사용하도록 권면한 것을 알았다. 이를 현대에 내려온 이 시편찬양을 
                                      
100 본 논문 pp.35 에서 역사적 어원적인 고찰에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장르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시편 찬양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 성경에서 번역한 이 
“찬미”라는 단어는 3 장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hymn, 즉, 찬송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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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가 사역하고 있는 미국 한인교회 내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물론 이 세장르의 음악이 사용된 초대 교회의 실제적 음악의 소리나 연주등은 
실제로 오늘날 재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의 
각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적 전승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것이다.  
이 가운데, 신령한 노래의 실제적인 사용은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는 더욱 드물다. 그것은 그 음악이 
사용되는 상황이 성령의 사역에 예민할 뿐 아니라, 영적인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음악적 영적인 훈련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101  
이 가운데, 가장 적용이 용이한 음악적 장르는 시편가 혹은 시편찬양이라 할 
것이다. 가장 오래된 시편가는 영국 성공회가 운영하고 있는 챤트형식의 시편가, 
종교개혁 이후 개혁 교회들이 사용해온 칼빈의 프짤트, 그리고 다양한 개신교 
교회들이 사용해온 응답형식의 시편가와 현재 가장 잘 알여진 찬양과 경배형태의 
시편송들이 그것이다. 이 시편가들을 잘 적용을 잘 하기 위해 먼저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편가를 사용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두 교회의 예배서 살펴 본대로 한국 교회는 다양한 음악을 교회의 각종 
예배에 사용하고 있으나. “찬송가 부르는 교회”로 특히 주일 예배에서는 찬송가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한 찬송가가 출판된 이후 
교파를 초월한 찬송가 사용이 일반화 되고 악보를 보고 찬송을 부르는 형식에 
익숙하다.  
                                      
101 논자의 본 논문 제 3 장에서 영적인 찬양에 대한 정의를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s: 
할렐루야와 환희적인 찬양 혹은 황홀적인 특징으로 풍부하게 꾸밈음이 있는 찬양”으로 정의 
했다. 특히 이 찬양은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복음송이나 경배와 찬양의 곡등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영적인 찬양의 실제는 오늘날, 오순절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일 예배에서도 이들 교회는 “할렐루야”등을 반복하며, 예배중에 악기군이 
반주하는 사이 회중들이 각자 자유롭게 단순한 말을 반복하며,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가 찬양의 기도처럼, 보여지기도 하다.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유로와서 주일 예배시에는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 운영에는 교회의 
익숙함, 인도자의 음악적 리더쉽, 예배 음악 담당 그룹의 훈련과 익숙함과 성령사역에의 
강조등의 많은 요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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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찬송의 기보법은 사선율로 이루어져있다. 즉, 높은음 자리표의 소프라노와 
알토, 낮은음 자리표의 테너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찬송가로 쉽게 4부 
합창도 가능하며, 오랫동안 이 찬송가의 기보법 형태에 익숙해 졌있다. 그래서 오늘날 
찬송가 가사와 함께 사선보를 함께 파워포인트로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102  
장로회 선교사 언드우드의 1894년의 “찬송가”103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능력, 죄와 회개에 대한 민감한 반응, 부흥에 대한 강력한 갈망, 헌신과 봉사, 
성경공부, 십일조와 봉헌, 핍박과 선교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9년에 간행된 
장로 감리교회의 공동체는 연합으로 “찬숑가” 104 에 새로운 음악 유행인 “창가”집을 
수록했다. 이들 두 권의 찬송가에는 시편송이 실려있지 않다.   
1983년에 편찬된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출판된 찬송가는 역시 최초의 찬송가의 
정신에 맞추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의 합동으로 출판했으며, 총 558곡의 사선부 
찬송을 수록했으며 76개의 교독문을 실었는데, 이 76개의 교독문중 전체를 시편에서 
발췌한 것은 150편의 시편중 33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경전체에서 선별해서 
교독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고통과 탄식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을 
찾아 보기 힘들다.105 이것은 건강한 신학적인 태도는 아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기복 
혹은 축복 중심의 메시지로 흐르게 되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 3%인 
17곡의 한국 작곡가의 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요에 의거한 굿거리 장단 
리듬의 곡은 1곡을 수록하고 있다. 시편가사를 이용한 곡이 총 95곡에 해당해서 
17%에 해당하나 실제로 시편을 실제적으로 인용하기 보다는 시편가사에 은혜를 받은 
작사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384장의 “내 주는 
                                      
102 오늘날 미국의 예배에서, 동방정교, 영국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독립교회등의 모든 예배에서 그들이 파워포인트를 쓸 때, 가사만 사용하나, 이민 
한국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은 가사와 함께 4 부편곡의 사선보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를 
선호한다.  
103 찬양가,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편집 (서울: 예수선교회, 1894). 
104 찬숑가, 안애리, 민로아, 방거 편집 (서울: 횡빈 인쇄소, 1908). 
105 1983 년판 교독문 내용을 보면, 시편 32, 130, 142 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강한 성이요”의 경우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에 의거하여 3절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였다.106  
실제 전체 95곡의 시편인용 찬송가도 위의 루터의 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적으로 개사가 된 것이다.  그러니 시편 가사로 이루어진 시편찬양의 곡이라고 할 
수 없다.  
캘빈 시어벨트는 그의 책에서 “시편은 원래, 큰소리로 낭독되거나 응답으로 
영창(Chanted) 하고 불리워졌다.  나중에 신자들이 단지 시편을 단지 성경의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면 시편의 충만한 그 풍유함을 놓치게 될 것이다” 107 라고 시편의 
다양한 방식, 특히 음악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찬송가는 시편의 33편을 
교독문의 형식으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장려하여 실제 시편 가사에 음악을 이용하는 
전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이들이 시편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악의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108 물론 시대마다, 각 교단과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장르를 사용해서 시편가를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편가사를 단지 감동만으로 재 창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초대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붙여서 찬양한다면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단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살펴보면 109 , 교단의 전통들이 이 
찬송가에 깊이 뭍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성공회 교회인 Episcopal의 
                                      
106 그 실제 3 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07 Seerveld, Voicing God’s Psalms, xviii.  
108 시 42: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109 논자가 참고한 미국 개신교들의 찬송가집의 경우 실제로 개 교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교
회의 사정이나 취향에 맞추어서 새롭게 편찬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자가 참고한 찬송가집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새신교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집을 자료로 삼았음을 주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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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Prayer110에는 전체 150편의 시편이 수록되어있으며 이 시편들에 붙일 수 있는 
챤트가 The Hymnal 1982의 앞 부분에 소개되어 있어서 성공회는 시편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챤트로 매주일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1  
그리고 미국 남침례 교회의 찬송가 112 에는 시편을 인용한 곡이 총 167곡이며 
한국의 새찬송가 처럼, 시편 가사에 의거해서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쓰여진 찬송가가 
많다. 다만 다른 것은 시편의 원문 전체를 이용해서 작곡된 찬송가곡들이 실려있다는 
점이다. 한국 찬송가는 시편 전체 본문을 사용한 찬송가가 전무하다. 남침례 
찬송가에는 31편의 교독문을 뒤면에 모아서 편집하지 않고 찬송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의 앞에 교독문을 실어서 시편 봉독과 찬양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한점이 보인다. 비록 읽게 만든 부분이 실려있지만, 시편찬양의 고유의 의미인 
멜로디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체 찬송가 속에 곡과 함께 편집해서 그저 봉독하는 
시편의 부족한 음악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이러한 절묘한 배치로 해결하고 있다.  
감리교의 찬송가집 113 에는 총 678곡의 찬송가를 싣고 있으며 뒤쪽에 Psalter를 
실어 전체 150편의 시편찬양을 메트릭 형식의 음악에 따라서 부르도록 편집되어 
있어, 이 교단이 시편 찬양의 전통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장로 교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장로교회의 찬송가에는 114  26편의 시편 
교독문을 싣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찬송가의 구조는 남침례교회에서 편찬한 
찬송가의 내용과 흡사하다.  
한국의 찬송가중 2011년에 나온 새찬송가를 살펴보면, 기존의 찬송가에 1곡의 
시편가 형식의 수록 된데 반해 2곡(634,636장)의 챈터(Chant, 낭송) 형식의 시편가가 
수록 되어 순수 시편형식의 곡이 한 곡 늘었다. 1983년판의 찬송가에 비해 87곡이 
증가되고 1900년대 초의 작자 미상의 한국 챤송가의 곡을 더해서 거의 143곡으로 
1983년의 17곡의 한국 작곡가의 곡에 비해 무려 126곡이 늘어 찬송가의 “한국화”를 
                                      
110 The Book of Common Prayer (Athens, GA: Anglican Parishes Association, 1999). 
111 The Hymnal 1982 according to the use of The Episcopal Church.(New York: Church, 1985). 
112 Baptist Hymnal (Nashville, TN: Lifeway, 2008). 
113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1989). 
114 The Hymnal for Worship and Celebration (Waco, TX: Word Music,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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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의 찬송가에 비해서 한국 고유의 리듬을 사용한 
찬송곡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한 곡들이 무려 33곡이나 되어(45, 47, 51, 76, 100, 
142, 203, 223, 296, 307, 318, 345, 409, 416, 444, 448, 467, 468, 470, 473, 474, 
476, 517, 541, 556, 557, 571, 576, 594, 596, 601, 603, 613) 전체 한국 작곡가의 
143곡중 고유 굿거리 장단등 고유 리듬이 23%나 차지해 그 동안 서양 리듬에 
따라가던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이 지나면서 고유의 정서를 반영하는 찬송가를 
편찬하고 있다. 이것은 시편 33: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에서 보듯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115 
그리고 근 30년 예배 형식의 변화를 주도해 온 경배송(Worship Song)이 3곡, 
그리고 5곡의 신증 복음성가가 수록되었다. 새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한국 작곡가의 
곡을 다수 수록했을 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음악적 
내용은 전통적인 찬송가의 내용으로 교리적이고, 디다케 적인내용으로 소위말하는 
현대 찬양곡이라는 CCM과 미국 개신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사용하는 시편의 
강조 혹은 시편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간혹 독일 찬송가의 선율에 시편에서 
간접적으로 끌어온 내용으로 된 곡들이 실려있을 뿐이다.  
실제로 95곡의 시편에 근거한 곡들이 있지만 실제 시편 전체를 사용해서 
작곡된 곡인 시편가는 한 곡도 존재하지 않는다.  음절 시편가의 멜로디는 
그리고리안 찬트에 빌려온 1곡이 있고 이 찬송은 루터교의 자료에서 가져온것이다.  
비록 한국 교회가 찬양하기를 좋아하지만 시편송의 전통은 찾아볼 수 없다. 2006년에 
출판된 새찬송가의 137개의 교독문 가운데 시편만으로 구성된 내용은 66개다. 이는 
음악이 없이 서로 교독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2015년 부산 우이동 교회의 주일 
예배의 순서에서는 교독문을 사용하나, 타코마 새생명 교회에서 보듯 요즈음의 많은 
                                      
115 시편에는 새노래로 찬양하라는 명령어가 33:3, 40:3, 96:1, 98:1, 144:9, 149:1 에서 여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새 노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명령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새 음악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음악적으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곡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찬양할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 노래는 새롭게 창작된 음악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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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는 이 교독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부산 우이동 교회에서는 시편가를 배제할 뿐 아니라 복음송이라고 하는 
곡들을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젊은 세대들은 찬양과 경배나 복음송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향은 있지만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부산의 우이동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복음송이 복음전도를 위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인으로서의 고백 내용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전도 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전이 
후에 사용하며, 예배시간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부산 우이동 교회의 예배에서 오랫동안 찬송가외의 곡들을 금지시 하던 
생각에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어 올해의 예배에서 처음과 마지막 복음송이 
아닌, 소위 말하는 현대 CCM곡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 116  이것은 오랫동안 찬송가 
외의 곡을 주일 대 예배시간에 제외하던 모습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블랜딩한 예배(Blending Worship)117를 시도하려는 변화이며, 
실제적으로 블랜딩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의 곡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 전체 예배의 구도와 상관없이 처음과 마지막을 조금 편안한 음악, 드럼과 
다른 악기들이 들어가 모두에게 친숙하게 여겨지는 사운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시대의 예배에 엄청난 도전을 던진,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중, 새들백 교회의 담임목사의 예배 음악에 대한 영향을 한국의 많은 
                                      
116 본 논자는 모교인 우이동 교회에 중등시절과 대학과 청년시절을 보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거의 20 년동안 출석하거나 성가대를 이끌었던 곳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 년대 후반기에는 복음송을 예배시간에 부르지 못하게 했으며, 기타는 교제시간에만 
사용하는 악기로 제한했다. 물론 드럼과 다른 관악기들은 세속악기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니 
1970 년의 금지기를 지나 2010 년대 즉 40 년이 지난 뒤에야 음악의 장르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현대 악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 드럼, 기타, 키보드등의 
사용이 예배 중에는 사용되지 않고 예배전이나 후에 사용가능하다.  
117 Robert E. Webber, Planning Blended Worship, The Creative Mixture of Old and New (Nashville, TN: 
Abingdon), 93. 이 책에서 웨버는 예배 갱신을 위한 역사적 배경과 fourfold pattern 의 예배를 
가장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예배 형태라고 추천했다. 여기에서 모이기-말씀-감사-해산의 각 
단계에 현대 드리고 있는 예배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블랜딩 예배를 제안했다. 
전통예배에 있어서 말씀 부분의 블랜딩한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약이나 서신서 독-
시편송이나 성경송-복음서 봉독-기도-설교-응답송-기도송-성도들의 기도-평화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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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118  
설교 전에 불려지는 성가대 찬양은 일반적으로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의 
예배에 대한 이해나 음악에 대한 이해에 따라 선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설교전 
성가대 찬양 음악은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자극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음악을 
사용한다. 이것은 성가대를 운영하는 우이동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단원들은 보칼 
음악의 아름다움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에 클래식한 아름다운 곡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가대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돕는 음악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조해 왔기에 그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설교의 내용과 성가대의 찬양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의 내용과 성가대의 찬양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나아가서는 전체 예배의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배전이나 예배 도입부의 음악은 CCM과는 다르게 하이 아트(High Art) 
음악으로, 많은 준비 시간과 훈련을 요구하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성된 
4부 합창의 구조의 음악이다. 그리고 그 음악의 가사는 매우 성경적인 내용이며, 
가장 최근의 예배에서는 실내 앙상블로 구성된 반주단이 함께 이 성가대 음악을 
찬양했다. 성도들은 이 순간 마치 수준 높은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의 입장으로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전이된다.  
이 부분은 주일의 예배의 순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곡목은 점차 바하나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같은 예술적인 
곡과 찬송가를 편곡한 곡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이동 교회는 주일 예배나 특별한 
이벤트에서 이러한 높은 예술적인 음악을 선호한다.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자신의 
훈련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찬양대원은 실제로 보다 재미있는 
내용의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118 Rick Warren 목사는 매년 자신의 교회가 주최하는 연례 컨퍼런스중 1999 년 5 월의 주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과 사운드를 교회에서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교회 음악데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한 음악은 라이트 락 
음악으로 드럼, 기타, 키보드등 현대적인 악기들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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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판되는 성가집을 보면 시편가사로 작곡된 클래식한 교회 음악들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우이동 교회는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 교회 음악에 대한 
정서를 따라 시편가를 배제 하였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기질을 사용하여 음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 루터의 음악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과 루터의 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접목해서 
우이동 교회는 위대한 클래식한 교회음악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곳 시애틀 지역의 
한인 교회들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의 꿈은 헨델의 
메시아를 12월에 연주하는 것이다. 이곳 시애틀 지역의 한 교회 목회자의 비젼은, 
“성탄절에 메시아를 공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119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젊은 세대는 미국의 “신경건주의”120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철학은 변함없이 사랑 받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들뿐 아니라 현대의 
인기 있는 형식들도 포함한다.  예배의 내용들은 현대의 성도들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성경 구절 속에 포함되어있는 상상을 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결과 많은 곡들이 영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시편찬양의 합창곡과 많은 한국인 
작곡가들의 시편 합창곡 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121  
그리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소개된 찬양과 경배의 초기 형태가 한국에 소개되고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찬양이 소개 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음악적으로 그 이전의 
                                      
119 1995 년 12 월 논자는 당시 교인수 200 명 정도 되었던 타코마의 한 한인 교회에서 
헨델의 메시아 연주의 솔로를 위촉받고 미국에 온지 3 년차에 이민 교회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목회자들에게 알게 된 것은, 의외로 많은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메시아 
연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120 Hustad, Jubilate, 265. Hustad 는  “새경건주의(경험을 강조하는) 혹은 “새로운 예배 
쾌락주의(즐거운 경험을 주장하는)”가 현대 예배의 형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좋은 음식과 동료들을 지녔던 예수에 의해 제시된 생생한 묘사로 
인생을 즐기는 생동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21 예배성가 31 집 (서울: 선민음악, 2016)을 살편보면,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가집의 내용의 한 단명을 볼 수 있다. 이 31 집은 35 곡을 싣고 있으며, 그 중 16 곡이 근 
10 년내에 발표되고 사용되고 있는 한국의 성가곡집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찬송가 풍의 
편곡에서 탈피해서 매우 contemporary 곡들로 구성해서 그 특징들이 CCM 풍의 리듬을 따르고 
있고 가사 내용도 16 곡이 시편가사를 한국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편곡하고 있다. 음악적으로 
새로운 예술적인 합창을 지향하던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으나 가사나 
리듬은 현대적인 감각을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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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에 용납되지 않던 새로운 악기 형태와 찬양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122 찬양-설교-기도 형식의 예배는 거의 카리스마틱한 형식으로 그 
특징은 영적인 자유함, 즉흥성과 기뻐함이 넘치는 것이며 강력한 인도자들의 음악적 
역량과 지도력에 따라서 그 역량이 회중의 참여행위에까지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123  음악은 이 예배의 중심에 있으며 대부분 짧고 단순한 찬양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끔 시편 가사는 체육관이나 교회의 벽에 걸려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중과 소통했다.  이들은 시편가사를 한국적인 음악과 미국 작곡가의 멜로디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구약의 내용처럼, 모든 악기로 연주하며 춤추며 시편을 
찬양한다.  
 
제 2 절 시편가 적용을 위한 디자인 
 
시애틀에서 시작한 논자의 새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역사적인 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의 변함 없는 진리에 의지 해야 할 뿐 아니라 잘못을 
피하기 위해 역사로부터의 배움을 잘 따라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와 찬양은 
영원토록 해야하나 각 시대에 흐르는 다양한 문화적인 도구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을 새로운 
                                      
122 이러한 찬양과 경배운동은 한국의 교회 음악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경배와 
찬양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찬양과 경배 운동의 대표적인 모임들중의 하나가 
1980 년대 생성된 “목요 찬양모임”인 “열방의 찬양과경배 (All Nations’ Worship and 
Praise)”를 들 수 있다.  
123 논자가 참여한 1999 년의 장충 체육관의 목요 집회에서 약 10 대정도의 키보드와 
엘렉트릭 드럼, 기타군들은 관중석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찬양리더들은 무대의 앞쪽에서 
하영조 목사의 인도로 10 명이 함께 전체 찬양을 인도하였다. 음악적인 연주 기법은 한국적인 
방법, 즉 악보를 보고 인도자의 신호에 따르는 방법, 그리고 전체 연주자들은 영적인 충만함 
보다는 연주자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적인 찬양팀들은 악보를 보기 보다는 
코드 진행, 혹은 귀로써 음악을 익히고 자유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찬양과 경배 예배서는 보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요 찬양의 
시도는 한국에서 매우 보기 드문 시도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음악의 선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2016 년의 한국의 성가대 찬양곡집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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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가르치고 각종 예배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기도 
하다. 각 교회는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전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DNA라고 할 것이다. 124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부산의 우이동 
교회와 미국 타코마 새생명 교회에서의 예배에서는 시편 찬양이 상실 된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 사도바울이 사용하기를 권유했던 다양한 교회 음악 가운데 이러한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 새로운 교회의 필요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시편찬양은 이민 1세대들을 격려하고 2세대들에게 심원한 경험을 주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의 실천으로 시애틀 믿음의 교회를 위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곡집을 제작하는 것이다. 키보드와 피아노는 찬송가와 
시편찬양을 반주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찬송가만이 예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125  그러기에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와 새벽기도와 금요 기도모임에서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서는 시편음악이 많이 부족하다. 익숙한 건반악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 새로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음악이 있는 시편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음악을 경험하고 예배 참여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가는 시애틀 믿음의 교회의 금요 철야기도시간에 소개되었고 시편음악은 
경건과 신실함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기도회에서는 많은 음악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 주중 모임은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찬양들이 사용된다.  
앞에서 소개한대로 시편가의 네가지 형식인 챤트, 응답송, 칼빈의 프짤트, 
그리고 찬양과 경배형식의 4종류의 음악이 그것이다. 시애틀 믿음의 교회에서는 이 
                                      
124 담임 목사로서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찬송, 
시편과 신령한 노래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125 한영 찬송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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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시편가을 다 소개하고 적용했다.  
음악적으로 현재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편가는 주로절이 있는 
시편가(Metrical Psalms) 126 이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는 캘빈주의 개혁 교회에서는 이 
찬양 형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캘빈 시어벨드는 이 전통에서 나온 캘빈의 
시편찬송사의 곡들을 소개하고 있다.127   
장로 교회는 아주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시편 찬양을 선호해 왔다. 절이 
있는 시편가는 여러 절로 시편을 나누고 잘 알려진 찬송가멜로디에다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방법이다. 아래 곡은 2009년 캘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칼빈의 
시편찬송가 시편 1편의 한 부분이다.128 
 






두번째의 형식은 Chant Psalms(챤트 시편가)로 현재 한국 교회음악에서는 실제로 각종 
예배활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가사의 의미를 아주 강조할 수 있는 형태의 
음악이기에 시편 교독을 따르는 것이다. 챤트 형식은 기본적인 화성 흐름에 시편 
전체를 낭송하는데, 교독문의 형식보다는 시편의 원래 내용이 원래 음악과 함께 
읽혀지기에 가사의 의미가 보다 생생하게 전달 되는 효과가 있다.  
                                      
126 메트릭 시편가는 찬송가의 곡들처럼, 1, 2, 3 절등으로 시편가를 절이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진 시편찬양을 말한다.  
127 Seerveld, Voicing God’s Psalms. 
128 John Calvin,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Calvin’s Genevan Psalter), 서창원 역 (서울: 
시편찬송가 편찬위원회, 2009). 이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서창원, 신소섭, 이귀자, 주성희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여 칼빈의 제네바 프찰터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하고 곡의 구성을 쉽게 
바꾸어 150 곡의 시편곡을 찬양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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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찬송가 공회의 2011년판 새찬송가의 636장 “하늘에 계신(주기도문)”이  
찬트형식의 곡이라 할 것이다. 이 곳은 F장조로 첫 네박자 동안에 첫음이 F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후에 C키로 “아버지”를 여덟박사 동안 연주하며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같은 C키로 다음의 네박자 동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시 “받(2박자) 
으(2박자) 시(2박자) 오(2박자) 며(4박자)로 원래의 F키로 돌아오며 마치고 같은 
패턴으로 주기도문의 가자를 낭창한다.  
앞의 메트릭 형식의 시편송 보다는 음악적으로 단순하나, 가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매주일 영국 성공회에서는 드리는 이러한 시편찬양은 예배 음악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제공함으로 예배의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시애틀 믿음의 교회에 이 형식을 소개하고 시편찬양을 소개할 때, 함께 불렀다. 
전통적으로 이 챤트 형식에 익숙해 있는 교회의 교인에 비해서 시편의 낭창이 쉽지는 
않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습이 아울러 요구 되었다. 아래의 간단한 
화성 진행은 시편을 낭창할 때, 이끌어가는 반주부로 피아노가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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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시편 찬양의 형식은 음악이 곁들여진 화답적 시편가 형식(Responsorial 
Psalm)으로 미국 내에서는 시편 찬양을 예배 음악에 사용하는 개신교 음악인들 
사이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본 교회에서는 Constance Cherry가 소개한 시편 교독과 
응답송을 소개했다129. 이 형식은 전체 성도가 한 프레이즈 정도의 응답송 형식의 
곡을 부르며, 교독문과 병행하는 형식으로 본 교회에서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교인들의 저항이 없이 받아들여 졌다. 그 이유는 이미 시편 
교독에 익숙한 교회가 보다 준비된 교독자와 음악의 조합으로 시편의 의미를 보다 




                                      
129 Constance Cherry, Selecting Worship Songs (Marion, IN: Triangle, 2011) 
130 시편 1 편의 화답송과 교독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리 1(인도자 Presider)):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소리 2(남 Men):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소리 3(여 Women):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두(All):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응답송(위의 곡을 다 같이 찬양한다) 
 
소리 1(인도자 Presider):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리 2(남 Men):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두(All):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소리 1(인도자 Presider):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소리 2(남 Men):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소리 3(여 Women):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믿음의 교회에서 사용한 시편 응답송은 시편 1편, 30편, 51편, 77편, 103편, 
107편, 118편, 130편과 139편 이며, 위의 악보는 믿음의 교회가 사용한 시편 1편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시편 찬양의 형식은 코러스 
시편가(Chorus Psalms)다. 이 시편찬양은 이미 불려지고 있는 찬양과 경배곡 형식의 
음악이라고 설명될 수 있으며 찬송가의 후렴부가 발전하여 독립된 음악의 형식이 된 
현대의 CCM방식으로 현대의 음악은 예배에다 시편을 잘 복원시켰다. 믿음의 교회 
교인들은 이 코러스 형식의 시편가에 가장 잘 적응했으며, 여과 없이 쉽게 예배 
음악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의 교회의 시편 찬양곡 적용에서 논자는 챤트, 화답송형식과 코러스 
82 
 
시편가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는 챤트와 화답형식의 시편가를 
소개하고 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코러스 시편가는 믿음의 교회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찬양과 경배곡들 중, 시편가사로 된 곡들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곡들이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주여(Nolene Prince곡),” “여호와 우리 주여(최덕신곡),” “예수 
사랑해요(Jude Del Hierro곡)”등으로 이 코러스형식의 시편가는 시편서 전체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가사와 음악의 멜로디가 단순하여 보다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어서 한 두번의 찬양으로 숙지가 되고 성도들의 몸이 보다 
자유로워져,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참여하는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 10일 주일 예배 시간에 믿음의 교회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먼저 주일 예배시간의 설교의 본문을 골로새서 13장 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음악을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초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할 예배의 
음악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예배시간 광고를 
통해서 교회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알렸다.  
4월 17일과 24일에 금요 기도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찬양을 소개하며 다른 
음악적 장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인들에게 새로운 예배 음악의 장르를 
소개하기 전에 세 명의 예배 음악 인도자들이 시편찬양에 익숙해 져야 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소개하기로 했다. 이들 인도자들은 찬양 리더 1명, 피아니스트, 
드럼 연주자 1명이었다. 기도회 모임은 최근에 시작되었고 금요일에는 8명의 
참여자가 저녁 8시의 기도시간에 정규적으로 참여했다.  
5월 1일과 8일 두번의 모임은 기본적인 학습시간이 진행되었다. 두 주간 세 
명의 찬양 인도자 들이 시편가에 익숙해 졌을 때, 8명의 정기 기도회 멤버들에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찬양을 시험할 것을 선포했고 평가자 그룹이 정해졌다. 8명의 
정기 기도 회원들은 이 모임에 헌신을 했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두 
주간에 걸쳐 다른 음악 장르의 이해를 위해 프로젝트 전 테스트와 시편,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한 학습시간을 가졌다. 이들을 통해서 조사는 이들의 이해와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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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회를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용되었다. 그것은 함께 드리는 기도회의 배경에서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예배의 상황에서 음악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지가 그 
두 영역이다. 이 기도 그룹은 목회자, 5명의 여자 성도와 세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2명의 예배 지도자와 2명의 사업가 남성도와 2명의 가정 주부와 가게를 
운영하는 여 성도 2분이 그 멤버들이다.  
이들은 프로젝트 전 테스트(부록 B)를 치루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간단한 학습을 진행했다. 이들이 가진 예배 음악에 대한 학습의 
내용은 웨버의 알렐루야 시리즈를 번역해서 사용했다(부록 C).131  
두 번의 모임 뒤에 이 그룹의 멤버들은 4주간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시간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음악 장르를 배울 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연습은 대단히 
중요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 모임의 제목을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라고 
정했다. 이 모임은 4주간 진행이 되었으며 5월 15, 22, 29일과 6월 5일에 각각 
모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과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예배의 음악에 대한 
관점이 학습되었다(부록 D, E, F, G).132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특히, 새로운 음악인 시편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소개되었고 실제로 연습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과 
음악과 예배에 대한 감정들을 기록하기 위해 프로젝트 후기 테스트를 금요 기도 
마지막 모임에 가졌다 (부록 H). 
프로젝트 초, 두주간 동안 3명의 예배 음악 인도자에게 시편 찬양의소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 이후 6주 동안 8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시험 전 테스트와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동안 예배 음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편찬양에 대한 연습을 병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찬양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들은 예배전체에 대한 이해와 찬양곡의 
                                      
131 Webber,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1-10, 31-39. 알렐루야 시리즈중의 한 부분인 이 책은 
로버트 웨버의 생전에 번역에 대한 판권을 허락 받았다. 정식으로 출판은 되지 않았다. 번역은 
웨버의 사후에 이루어 졌고, 시애틀 믿음의 교회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다양성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실제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15년 4월 17일부터 8주가 지난 후 한 곡의 시편송이 주일 예배시간인, 
2015년 6월 7일 불려졌다.  그리고 영적인 찬양도 주일 예배 시간에 더해졌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모든 예배에서 균형된 음악적 장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자신이 참여한 예배에 대한 간단한 평가서(부록 I)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후 4명의 참여자에게 프로젝트 이후의 인터뷰에 임하게 했다 
(부록 J).  
믿음의 교회에 적용한 프로젝트의 전체 스케쥴표는 다음과 같다: 
 












시편 찬양 소개: 
구약과 신약의
찬양(다른 종류








2 4월 24일 금 7:00-
7:40pm 
시편 찬양 소개  
 
  











4 5월 8일 금 7:00-
7: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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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의  
지원자 
5 5월 15일 금 7:00-
800pm 






6 5월22일 금 7:00-
8:00pm 
예배에 있어서 












8 6월 5일 금 7:00-
8:00pm 

















일 예배후 평가 
평가단 
10 6월 14일 주일 1:00pm 시편 찬양과 영
적인 노래를 주



































제 6 장 






제 1 절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 소개 
 
논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 구제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논자가 개척한 새로운 교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다. 특별히 교회가 사용할 찬양집을 구성하면서 이미 미국교회에서 1990년에 
편찬한 “Hymns, Psalms & Spiritual Songs”133의 구조를 참고했다. 이 찬양집은 찬송가를 
먼저 싣고, 시편송을 실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찬송가를 싣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서 찬송가를 먼저, 그리고 교회가 사용할 화답 시편송과 코러스 
시편송을 편집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이 찬양집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각종 집회나 
구역모임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수록되었다.  
모든 목표가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이 적용되었다.   
A) 실제: 참여자는 모든 모임에 참여하였다. 예배에서의 평균 참여자의 숫자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B) 태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프로젝트 전테스트, 후 테스트와 인터뷰 
데이터는 예배 음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C) 인식: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와 인터뷰 데이터와 회중의 반응과 비교는 
예배 음악의 이해와 이들의 음악적인 감상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교회는 
                                      
133 Hymns, Psalms, and Spiritual Song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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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적 DNA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요 예배가 
살기 위해 초대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실천할 뿐 아니라 주어진 문화적 상황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된 시애틀 믿음 교회는 균형된 
음악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로 했다. 이 세 가지의 찬양의 장르가운데 특히 
시편찬양은 오랫동안 경시되어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고 회복시켜 
과거의 예배가 미래를 가져오는 예배 회복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장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 2 절 데이타 분석 
 
시편찬양,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중, 영적인 노래는 찬양 인도자의 영적 민감성과 
음악적인 역량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금요 기도회중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적용했으나 시편찬양은 많은 
음악적인 형식이 존재하고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믿음의 교회에서의 시편찬양은 
금요일 저녁기도에 소개되어 헌신과 신실함을 고양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시간이 이러한 시편 준비하고 실제로 찬양하는데 소요되었고 자유롭게 이 
금요일 저녁에 참여하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 기도 모임은 담임 목사가 이끌었고 이전까지 이 모임에서는 
찬송가와 영적인 찬양들이 사용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찬양팀이 
모여서 기도회전까지 약 40 분 동안 찬양 연습을 가졌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적용하는데 별도의 날자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실행해 본 결과, 
1 시간으로 학습과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데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시편 찬양 소개가 4 월 17 일과 24 일에 있었고 이날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찬양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편 찬양의 소개는 먼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3 명의 리더들에게 먼저 교육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구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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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음악과 간단하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소개가 그 내용이다(부록 A).  
24 일에는 교회에서 사용해온 다양한 찬양의 배경과 종류, 특히 시편송,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에 대한 실제적인 연습을 진행했다. 이 두 번째 모임은 리더들에게 
시편찬양을 소개하고 익숙하도록 연습을 실시했다.  
2 주 후, 금요일 기도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 참여하기로 동의한 8 명의 전체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42.5 세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5 월 1 일에 시험 전 테스트후에 예배 음악에 대한 학습을 계속했으며 다음주인 
8 일에도 실시했고다. 이날의 시험 전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부록 B). 그리고 예배의 
신학과 음악에 대한 간단한 학습시간을 가졌다. 예배 전 테스트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답은 복수의 선택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함). 
 
<표2> 프로젝트 시작 전 질문 결과 
번호. 질 문  대답  
1 일주일에 몇번이나 교회 모임에 참여합니까? 




2 어떤 종류의 예배 음악을 선호하십니까?(찬송가, 





3 주일 예배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송가 Hymns: 55% 
*CCM: 10% 
*복음송: 35% 







5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까?  *잘 읽는다: 60% 
*쉬운것만 읽는다: 
40% 
6 종이에 인쇄된 악보가 당신의 예배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행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 80% 
*방해된다: 20% 













10 이 프로젝트를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다: 100% 
11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6주 후의 결과: 20% 
12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예배 환경: 
20% 
*균형된 음악으로 
인한 성령님의 임재 
: 20% 





예배전 테스트의 질문은 먼저, 테스트 참여자가 얼마나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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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참석하는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 질문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기에, 이 세 종류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적어도 한 주에 2-3 번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이 시험 
그룹은 매우 신실한 분들이다. 우리는 현재 오후 1 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주일 예배가 오후 1 시에, 수요 성경공부가 저녁 7 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8 시에 기도모임이 있다.  이 그룹이 선호하는 음악은 전형적인 한국 교인들과 
같이 찬송가(60 퍼센트)다. 그러나 이들은 CCM 과 복음송을 좋아하는 비율이 
40%이다.    
한국 성도들은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은 크리스찬 음악을 복음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복음송의 가사는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가사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 찬양곡인 CCM 들의 가사는 예수 중심이며 멜로디는 
미국에서 태생된 코러스 음악과 같다. 이들 참여자들은 찬송가 다음으로 이러한 
복음송과 현대 찬양곡들을 좋아한다.   
주일 예배 음악에 대해서 이 실험 그룹은 찬송가를 좋아하는 비율이 60%이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송을 주일 예배에 사용하고 싶다는 이가 35%나 차지한다.  
이들이 주일 예배시간에 현대 찬양곡을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10%다.  
그러나 금요 기도모임에서는 다른 음악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일 이외의 
모임에서는 복음송을 선호하는 비율이 60%,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자는 그룹이 
30%나 되며, 영적인 방언 찬양을 사용하자는 비율이 10%나 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일 예배가 보다 형식적인 예배로 찬송가 중심으로 드려온 과거의 경험대로 교회 
음악도 찬송가 중심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금요 기도회는 주일 예배와는 다른 
목적으로 모이기에 성도들은 보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환경을 선호해서 
찬송가 외의 음악을 사용하자는 비율이 70%이다.  
성도들은 교육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적어도 대학졸업자) 이들은 음악을 읽을 
수 있다(40%가 쉬운 음악을 시창할 수 있고, 60%는 음악을 잘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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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이들은 주일 주보 위에나 프린트한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들은 
시편찬양은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 조사에서 오직 20%만이 시편 찬양의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80%는 시편 음악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영적인 찬양에 대해서 
60%의 숫자가 알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들 모두는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하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임했다.   
마지막 질문은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가사가 중요하다는 
비율이 60%, 멜로디와 가사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40%다. 
이는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멜로디도 또한 중요시 
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5 월 8 일에는 예배음악에 대한 학습 교재의 제목으로 “시편,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진행했다(부록 C).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세 종류의 교회 음악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음악을 이해할 수 있었다.  
5 월 1 일과 8 일, 두 번의 금요 기도 모임 뒤에 이들 성도들은 4 주간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았다.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연습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4 주간의 모임의 제목은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습했다.  이 4 번의 학습의 내용은 5 월 15 일(부록 D. 예배에서 음악의 
목적), 5 월 22 일(부록 E.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 음악의 위치), 5 월 29 일(부록 F.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 6 월 5 일(부록 G. 음악, 예배, 현대 문화)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배에 있어서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관점들이 학습되었고 새로운 
음악, 특별히 시편 찬양과 영적인 음악이 소개되었다.  참여자의 반응, 생각과 
감정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주의 금요 예배 학습 시간 후에 학습 후 테스트가 






<표 3> 예배와 음악에 대한 학습 후 테스트 결과 
번호 질 문  응 답 
1 다음의 예배중 참여하신 예배는? 
 
금요기도: 
주일 예배:  
4 
4 
2 가장 선호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 100% 
3 왜 이 예배를 좋아합니까? 
 
1. 음악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4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안 하십니까? 
(1=불편하다. 5=아주 편안하다) 








5 만약 위의 장르중에 아주 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 이런 종류의 음악에 
익숙해서: 
2.  가사를 좋아하기에: 
3. 선율을 좋아해서: 
 









6 위의 장르중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종류의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100% 
7 예배의 경험에서 예배 음악에 대해서 1.시편가, 찬송가와 신령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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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것이나 발견한 것 세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노래의 균형의 중요성: 
2. 찬양의 중요성: 





8 예배 음악이나 다른 예배의 부분에서 
배운 것 세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1. 시편 찬양이 예배에 
도움이 된다: 






9 당신이 음악에 익숙하다면 가장 








10 당신이 음악인 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음악적 장르는 무엇입니까? 
 
1. 영적인 노래: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꼽았다. 이는 음악이 영적인 면을 도울 뿐 아니라 적합한 환경을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일 예배에서 음악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믿었다.  
시편가와 찬송가, 그리고 영적인 찬양 가운데 이들은 모든 음악적인 장르를 조사에서 
5 점만점에 4-4.4 로 비교적 편안하게 생각했다. 그 주된 이유로 이들이 이러한 
종류의 음악에 익숙하고 100%가 그 가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멜로디를 좋아한다고 하는 비율은 60%였고 이 가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예배를 도우기 때문이라고 했다. 몇 주 동안의 훈련과 학습으로 인해 이들 
참여자들은 다른 음악적인 장르에 익숙 해졌고 이러한 균형적인 음악의 사용은 
이들의 예배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어떠한 음악적인 장르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음악 장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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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로서 이 자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생활화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시편가와 찬송가와 영적인 찬양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발견이 40%나 
나왔다. 찬양의 중요성 20%, 그리고 새로운 찬양 음악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비율이 20%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들 중 40%가 시편 찬양이 예배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 수치는 이들의 예배에서의 음악의 경험 중에서 
시편찬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찬송가처럼, 영적인 음악에 대한 경험을 확대했다는 비율이 60%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역시 참여자들의 예배 생활에서 영적인 찬양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찬양 경험은 이들의 예배에서의 깊이 
있는 경험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6 주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이들 참여자들은 이들의 
예배에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80%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음악인 시편찬양과 영적인 노래에 눈을 열게 된 것이 분명하다.  
예배 인도자들의 사전 훈련 2 주, 그리고 8 명의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훈련과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연습이 끝난 뒤, 한 곡의 시편 찬양이 주일 예배시간인 2015 년 
6 월 7 일 불려졌다. 그리고 예배 후에 주관적 경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러한 예배에서의 다른 음악적 장르를 사용하는 것이 예배에서 음악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심스러운 것은 예배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지만, 처음 새워진 교회의 영적인 상태나 이들의 
예배 경험을 내용을 담임목사로서 알아야 될 것이라 결심하였다. 이를 위해, 주일 







<표 4> 주일 예배 후 평가 결과 
번호 질 문  응답 
1 오늘 사용한 음악이 당신의 기도회의 
경험을 증진시켜주었습니까?  
(1=전혀 증진시키지 않음.  5=대단히 
많이 증진시킴) 
4.2 
2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가 당신의 예배 
경험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3.6 
3 예배 음악이 당신의 예배를 
고양시켜주었습니까? 
100% 
4 만약 음악이 나의 예배 경험을 
증진시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악을 모르고 스크린이 
선명하지 않을 때. 
5   만약 음악이 나의 예배 경험을 
증진시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주일 예배 후, 8 명이 예배 평가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자원한 금요기도 멤버가 아닌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성도들이었다.  
 이들은 찬양 인도의 예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응답했으나(평균 4.2) 
예배 참여자의 숫자는 예배 환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3.6). 이들은 
찬양인도자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무기명으로 응답한 모든 응답서는 
예배의 음악이 예배 경험을 고양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는 예배음악이 
예배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두 명의 응답자는 교회의 스크린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성도들이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배에서 기악팀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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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6 월 14 일 예배에서 교회는 시편 찬양과 영적인 노래를 주일 예배 
시간에 사용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나는 네 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했다(부록 J. 
주일 예배후 인터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성 두사람과 여성 두 사람을 만났으며, 
이들의 연령과 직업은 35 살의 직장인 남성과 45 세의 남성 사업가, 52 세의 직장 
여성과 64 세의 가정 주부가 그들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주일 예배 후 인터뷰 결과 
번호 질 문 응 답 
1 예배 음악이 예배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증진시킨다고 
봅니까?                            
예: 100%  
2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사용된 
음악이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100%  
3 예배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송가:          
시편찬양:         
영적인 찬양: 
4 명 가운데 
1 인(40 대) 
2 인(30 대, 50 대) 
1 인(60 대) 
4 어떤 종류의 음악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시편찬양:                                      
영적인 찬양: 
1 명: 모두가 도움됨 
1 (60 대) 
1(40 대) 
1(50 대)  




6 이 프로젝트에서 예배음악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영적인 찬양과 시편 찬양이 예배 
환경에 도움을 준다: 100% 
 
7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영적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조금도 주지않음) 1   2   3   4   
5 (영향을 줌) 
평균: 4 
8 이 프로젝트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됨) 1   2   3   
4  5 (많이 도움됨) 
 
평균: 4.7 
9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전원: 부응함 
10 이 믿음의 교회가 예배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1.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2 명 
2. 교회가 찬양과 경배의 밤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1 명 
 
이러한 인터뷰를 가진 이유는 다양한 세대에게 미래의 예배에서의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참여자 전원은 평균 교회 참석자였고 주로 
주일 예배 출석자며 예배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음악을 선호하였다.  놀랍게도 
이들은 주일 예배에서 시편찬양을 좋아했다. 그리고 시편찬양과 영적인 노래를 
포함하는 균형된 음악을 선호했다. 그리고 예배의 음악이 보다 풍부하게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이러한 점이 미래의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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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에서 20대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30대, 40대, 50대와60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비록 논자의 사역의 대상 나이들이 20대-40대 
한인들이지만 이들 표본은 나 자신의 미래 사역을 대표하는 그룹들이다. 이곳 
한인교회들의 평균나이가 거의 50세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시험그룹의 
평균나이가 42세는 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도 다른 종류의 음악적 
장르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균형된 음악의 사용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이 80 프센트나 되었다.  이것은 시편 찬양의 사용이 
정기 예배나 가정 모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두드러지는 발견은 교인수의 증가다. 새로 개척한 믿음의 교회는 
2015년초에 14명이었으나 이 프로젝트의 첫 적용 이후 24명으로 등록 교인이 
늘어났고 주일 평균 참여자는 2015년 9월 13일 현재 4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특별히 균형된 예배음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목회자로서 또한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이다. 이들 늘어난 교인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으로 예배의 매력에서 스스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실행의 결과 
 
논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을 소개해서 시애틀 믿음의 교회의 
예배활동에서 다양한 음악적 형식의 사용을 권장하려고 시도했다. 본 교회에서의 
적용의 결과 보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곡들은 예배의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 동안 본인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 첫 번 째 
어려움은 많은 곡들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만 했다. 때로는 이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의역으로 대치하기도 하였다.  두 번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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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 가운데 정기적인 훈련과 자료를 
번역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의 부족을 겪었다.  그러나 교회 
예배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프로젝트였다.  
전 단계 테스트, 후 단계 테스트는 성도들의 예배 음악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배 후 평가서는 참여자들의 생각, 감정과 반응들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발견은 한국 교회라는 특수성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특별한 시험 군과 시애틀 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근거 
내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각 예배곡의 효과와 다양한 음악곡의 
운영과 성경적인 적합한 적용으로 인해 이곳 시애틀 믿음의 교회 교인들이 만족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의 예배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게 됨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험 전 테스트는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시험 그룹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육 수준이 놓은 한국인 크리스찬이며 주일예배에서 찬송가를 선호하지만 
금요 기도회 에서는 복음성가를 부르기를 좋아하고 시편찬양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다. 이들은 예배에서 인도자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모든 응답자들은 
예배에서 음악은 예배의 경험을 증진시킨다는데 일치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이들이 예배에서 음악이 자신의 예배 경험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논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애틀 믿음의 교회 교인들이 다양한 찬양을 
통해서 예배 경험을 증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찬양 학습을 통한 예배 음악의 이해 
2. 지속적인 찬양 레퍼토어 확보, 이를 위해 교회에 찬양교실을 열기로 했으며, 
CD 를 통해서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현대 CCM 을 보급하고 평상시 가정에서 
듣고 찬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3. 주일 예배는 다양한 예배음악의 경험이 필요하고, 금요일 예배에서는 CCM 과 
찬송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영적인 찬양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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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가 선곡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집” 을 가정이나 구역모임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러한 예배음악의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믿음의 교회가 
주관하는 찬양축제와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웃 교회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제 1 절 연구 내용 정리 
 
서문에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예배에서 제한된 
음악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주일 예배의 경우,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사용하기 보다, 편협한 음악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에서 균형된 음악적인 체험의 부족은 예배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골로새서 3:16절과 에베소서 5:19절에서 사도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에서 초대 교회의 각종 예배에서 시편송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와 같은 다양한 음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시애틀 믿음의 교회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집을 만들어 가정과 교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찬양곡집은 많은 음악적 장르 가운데 특히, 사도바울의 권고를 따라 시편송, 
찬송가, 그리고 신령한 음악에 초점을 두어 편집했다.  기존의 찬송가 중심의 단일 
찬송가 집을 사용하기 보다 성경적이고 새로운 교회에 맞는 새로운 찬송가를 
편집하여 훈련하고 이해 시켜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함으로 새롭고 다양한 장르의 
교회 음악이 가져다 주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예배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선된 예배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예배만족도가 높아졌고, 
예배로 인한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만족도는 숫자적인 성장까지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세가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공동체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가정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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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모임에서 찬양을 안내할 가이드인 찬양집을 제시함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었다.     
둘째, 예배 참여 태도가 발전되고 고취되었다. 교회 전체의 예배와 찬양에 
관계하는 예배 인도자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음악에 대한 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예배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신학적인 역사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존의 신앙 생활에서 예배 인도자들을 지배하던 잘 못된 전통에서 탈피, 올바른 
성경적인 적용으로 예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과거의 예배보다는 
보다 다양한 음악이 불려지고 나누어 졌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형식을 
사용하는 예배의 흐름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정기 예배 뿐 아니라 다른 
양육 프로그램에도 매력을 느끼며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놀라운 발견은 개인적인 태도의 개선이다.  예배학습에 참여한 
인도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만족했으며, 그러한 만족감과 예배 음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 믿음의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매력을 이웃에게 나누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서 예배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예배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오게 했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교회에 소개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이라는 주제하에 프로젝트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 교인에게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소수의 예배 인도자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먼저 다양한 찬양 음악을 소개하고 그 
다음 모델 집단 8명의 자원자에게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이론 학습과 실제 음악을 
소개하고 익숙하게 해서 본인들이 먼저 예배에 만족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주일 대 
예배시간에 적용함으로 단계적인 훈련과 적용을 하게 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험적으로 적용한 시애틀 믿음의 교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게 
된 통찰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교회에 시편 찬양과 영적인 찬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국 성도들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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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일단 받아들이면 이들의 
모는 예배에서의 영적인 경험이 풍부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애틀 믿음의 
교회의 성장은 예배 음악의 적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배수의 성도들이 균형된 예배 음악의 효과로 인해 성장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음악장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것이지만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찬양팀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교회에 성공적인 적용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다양하고 균형된 음악적인 레퍼토어를 가지기 위해서 찬양집 개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시도가 
나의 새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한인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다양한 찬양의 사용을 통한 예배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의 목적을 이루면서 
알게된 것은 균형된 예배음악으로 인해 만족된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에서의 만족으로 
인해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또한 은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주일 
예배에, 찬양에 은혜를 체험하려는 성도들은 금요기도회나 가정모임에 이웃들을 
초청하여 전체 교회의 수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고 목회자들은 이러한 여러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세미나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배의 합격은 예배의 만족은 먼저 교회의 영적인 






제 2 절 제안 
 
본 논문은 처음부터 실제적인 연구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균형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도 성경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 실제적 교회 적용을 통해서 그 이론적인 답을 얻게 된 후 다음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예배의 갱신에 한국 교회들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 논자는 다양한 
음악의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기에 
예배의 다른 요소들인 기도, 성경읽기, 예배의 구조, 설교, 성찬, 세례등의 요소들이 
예배에 끼치는 영향도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와 관련한 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교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예배의 변화다. 전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예배와 관련한 주제의 많은 부분의 교재개발과 
실제적용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충분한 논의가 일어나고 실제로 적용이 일어난다면, 많은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매주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확산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서 만족한 
성도들은 이사야서 6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참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한계는 짧은 시간 동안의 연구로 인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이 어떻게 개개인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지를 알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보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 갱신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 예배의 순서가 예배 참여자에게 끼치는 연구와 예배요소 가운데, 기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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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독의 내용의 실제와 한국교회에서 자주 드리지 않은 성찬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예배의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기에 그리고 교인들의 참여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음악과 예술 
예술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학습 
예배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의 첫 접촉은 멀리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프리스쿨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모님들은 벨지움 콩고시절의 미툴루의 작은 마을에서 선교사로 
있었다. 음악과 예술은 항상 아프리칸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선교 사역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악기와 음악과 예술을 교회의 예배 시간에 가져 왔다.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드럼과 노래와 링을 아직도 기억한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과 예술의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미툴루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부활절 야외극이었다. 마을은 벨리산이라 부르는 작은 돌산의 언덕에 있었다. 
울퉁불퉁한 산에서 자라는 꽃들과 숲과 식물들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부활절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에 모여서 꽃들이 모일 산 정상까지 올랐다. 손에 손에 
꽃을 들고 부활의 노래를 찬양하며한 줄로 행진하며 하산을 하였다. 그들의 예배 
행렬은 새로운 꽃나무를 심고 일출 예배를 하는 우리 집에서 끝이 났다. 
 
이러한 경험과 다른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 경험에서 음악과 예술은 예수님을 통해 
행해진 하나님의 구원을 행동화 하기위해 함께하는 즐거움의 대화 일뿐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한 대화인 것이다.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 “수단”이 그 
메시지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인 이치가 성경시대에도 동일한 진리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음악 
구약 시대의 음악은 이스라엘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음악 전통을 보이고 있다. 그 
처음의 것은 비형식적, 즉흥적이고 황홀한 것이었다. 두 번째의 것은 형식적이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보다 비형식적인 접근은 예언자 사무엘이 한 집단의 
예언자들과 만나 즉흥적인 예배를 행할 때 사울에게 말한다. 사무엘은 그 예언자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한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흐름의 예배와 음악예배의 결과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삼상 10: 5-6). 
 
이 자유로운 흐름의 예배는 현대의 캐리스매틱이나 찬양과 경배 전통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즉흥적인 예배와 음악의 종류와 유사하다. 
구약에서의 예배와 음악의 두 번째 종류는 성전예배와 관련되어 보다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이 음악 전통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우 재능있는 찬송 음악가요 작곡가인 
다윗왕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낼수 있는 노래하는 자를 세우도록 레위지파의 어른들을 
가르쳤다(역상 15:16). 
 
성전 예배에서 회중들은 노래하지 않았다. 회중의 역할은 듣고 아멘, 알렐루야나 
화답송, 특히 시편송으로 화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배에서의 음악의 이 두 
번째 형식이 오늘날 전통적인 예배와 유사 한 것이다. 
 
신약 시대의 음악 
신약은 초대교회의 노래들로 가득차 있다. the Magnificat(눅 1:46-55), the 
Benedictus(눅 1:68-79), the Gloria in Excelsis Deo (눅 2:14), the Nunc Dimittis(눅 
2:29-32). 이 찬양들은 전통적인 예배에서 교회사 전반을 통해 불려졌다. 우리도 
계시록의 노래들과 해마다 성탄절 때 마다 전 세계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신약의 음악은 사도 바울의 “시(paslms)와 찬송가(hymns) 신령한 노래(spiritual 
songs)”를 부르도록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엡 5:19). 이 세 종류의 음악을 
살펴보면 
1.Psalm(시편가). 신약교회는 시편송을 주로 부르는 회당의 많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시편서는 초대교회의 찬양집이었다. 
2.Hymn(찬송가). 초대교회의 찬송가는 새로은 찬양표현이었다. 연구에 의해 신약성서 
구절에 대한 이러한 찬송가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학자들은 이를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찬송가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빌 2:6-11, 요 1:1-14, 골 
1:15-20. 다른 중요한 내용은 딤전 3:16과 딤후 2:11-13이다. 
3.Spiritual songs(신령한 노래). 헬라어의 신령한 노래의 번역은 "호흡(영, 공기)의 
송가“ 여기서 호흡 혹은 영적 이란것은 노래의 황홀한 형식이나 즉흥적인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알렐루야의 마지막구절을 선율적으로 길게 불렀던 것을 
알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찬양을” 가사가 없는 즐거운 소리...그것은 순수한 
즐거움의 마음에서 오는 표현“이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환희의 송가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찬양들은 고린도 전서 12-14장에서 바울이 말한 보다 황홀경에 있는 표현에 
대해 하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전통주의 적이거나 현대적적이거나 이 세 형태의 음악은 
그들의 예배에서 다 찾아 볼 수 있다. 전통교회는 교회에서 항상 찬송가를 사용해 
왔다. 현대의 교회는 예배의 황홀한 형태를 더욱 더 발전 시켜 왔으며 시편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가 양쪽의 전통교회와 현대교회에서 다 발견된다. 
 
구약예배에서의 예술 
예배에서 예술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대한 거부와 십계명의 제 
2항이 떠오른다. 불행하게도, 많은 개신교도 들은 이 계명을 어떠한 종류의 예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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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개신교회는 결과 적으로 시각적인 예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확실한 것은 믿는 자들은 계명을 해석할 때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로 성전을 꾸미지는 않았으나 온갖 종류의 미술과 상징물로써 
성전을 장식 했다(출 25:10-22). 
 
중요한 것은 성전의 미술과 상징물들이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전은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성전의 미술품은 그 만남이 일어나는 한 도구가 
된 것이다. 예술은 그것으로써 말을 하는 것이다. 미술은 하나님과 진리를 나눈다. 
미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배자 들은 성전의 
미술과 상징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만나는 것이다.  
 
신약예배의 예술 
신약시대에는 예배에 있어서의 예술품 사용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다(골1:15). 성육신에서 
상상할 수 없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있는 존재가 되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었다(요일 
1:1).여기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요 1:14). 
 
예수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신과 인간 사이를 규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상징성을 계속 지녔던 것이다. 비유와 이야기등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상징으로 인해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는 
예수의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례에서의 물과 떡,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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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등의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사인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상징물과 
사인들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주된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동방 정교회는 아이콘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캬톨릭 교회는 교회 건물과, 미술품과 스테인드 글레스를 통해, 그리고 
개신교회들은 더 많은 예술을 사용해 왔다. 특히 건물과 강단에, 성찬식탁에, 
세례식탕등에 많은 주의를 주어왔다. 예술은 현대 예배에 살아 있으며 전통교회와 
현대 교회 둘 다 새로운 예배에 있어서의 그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이 짧은 서론은 성경적 예배에서 음악과 예술의 중요한 역할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한 목소리 인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들려지는 것이다. 아마 그것은 음악과 예술 속에 투영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살아 있는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 시적이고 












부록 B  
프로젝트 시작전 질문 
 
번호. 질 문  대답  
1 일주일에 몇번이나 교회 모임에 참여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예배등) 
 
 
2 어떤 종류의 예배 음악을 선호하십니까? (찬송가, 





3 주일 예배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송가 Hymns:  
*CCM:  
*복음송:  





5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까?  *잘 읽는다:  
*쉬운것만 읽는다:  
6 종이에 인쇄된 악보가 당신의 예배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행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7 시편찬양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10 이 프로젝트를 좋아하십니까? 
 
*좋다/정말 좋다/별로  
11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곡을 배울 수 
있기에: 
*6주 후의 결과가 
궁금해서: 
 
12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예배 환경:  
*균형된 음악으로 
인한 성령님의 임재 
:  




















시편, 찬송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학습 
나는 내가 제시하는 것을 관찰하기 바란다. 이것은 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 조사해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그리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다녔다. 
예배에 있어서의 나의 경험은 매우 전례적인 교회에서부터 매우 자유스러운 그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이러한 나의 관찰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과 그룹들은 자신들의 찬양집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그룹으로부터 
찬양곡 들을 빌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방정교 전통은 트로파리온(Troparion)과 콘타키온(Kontakion)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어느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카톨릭 교회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결코 들어보지도 못한 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한다. 개신교 교회들 
많은 찬송가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공회, 루터란, 감리교, 
메노나이트와 장로교의 찬송가집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찬양하는 방법과 노래가 
다른 찬송가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메노나이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에서 볼 수 없는 4성부의 아름다운 무반주 합창을 사용한다.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찬송가와 사운드의 다른 측면에 공헌 하고 있다. 
오순절파(Pentecostal)와 성령주의파(Charismatic)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령한 
노래인 복음송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러스(예배와 찬양곡) 운동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와 커리비안의 찬송가와 특별한 사운드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하나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것 보다 훨씬 많은 찬양과 음악 형식이 있으며 각 
교회는 음악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절충적인 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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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음에 두었던 내용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엡 5:16). 
이번 과에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찬양을 살펴 보며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시편송 
시편 신학은 복잡하기에 이 장에서 이 주제를 펼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시편송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의 신학적인 면을 피력하고 자 한다.  
시편은 찬양의 행위들이다.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쓰여 졌다. 예를 들면 왕위계승 시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의 취임 해의 페스티발을 축하하기 위해 쓰여 졌다. 
특별한 왕위 계승노래가 특별한 역사적인 행사와 결부되어 쓰여진 반면에 노래의 
영적인 의미는 왕의 왕위 계승 이면인 그리스도의 왕권 취임으로 귀결되어있다.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 이 구절은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왕의 왕위 즉위를 언급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즉위를 
언급하는 것이다. 히브리스의 저자는 시편 110편 1절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분”(히 1:1-4)으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것 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나의 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주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선언하는 시편을 찬양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Metrical Psalms(절이 있는 시편가): 개혁 교회와 장로 교회는 아주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시편 찬양을 선호해 왔다. 절이 있는 시편가는 여러 절로 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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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잘 알려진 찬송가곡에다 따라 부르는 방법이다. 
*Chant Psalms(챤트 시편가): 챤트 시편가의 기원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챤트는 절이 있는 시편가보다 다소 복잡한 하지만 인기있었던 창법이다. 챤트 
시편가는 전체 회중들이 유니즌(제창)으로 불려진다. 사운드는 일반적으로 회상적이며 
챤트는 좁은 음역의 음에만 사용된다. 
*Responsorial Psalm(화답적인 시편가): 회중들이 화답적으로 노래 할 때 찬양대나 
인도자는 각절을 부르고 전체 회중들은 후렴으로 화답한다. 많은 화답적인 시편가는 
각 교단의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있다. 
*Chorus Psalms(찬양과 경배곡 형식의 시편가): 현대의 음악은 예배에다 시편을 
복원시켰다. 현대의 음악인들은 (일부분 혹은 전체의 시편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사운드에 적용하고 있다. 
 
예배에서의 시편가 찬양의 위치는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시편은 성경봉독 후에 불려졌다. 이들은 말씀의 선포에 대한 화답으로서 
사용했던 것이다. 
찬송가 
찬송가의 어원 hymn이란 말은 헬라어 hymnos에서 유래한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해석이 되어진다. 비록 찬송가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방인 
신들에게 불리어 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노래 형식을 빨리 채택하여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들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다.  
 
가장 초기의 교회 찬송가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드려졌던 곡들이다(빌 2:5-
11). 초기의 다른 찬송가중 가장 유명한곡 중 오늘날 불려지는 곡 중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the Gloria in Excelsis Deo”라는 곡이 있다. 유명한 찬송가 
중에는 예수 탄생후 1000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도 있다: “Of the Father's Love 
Begotten"(AD 350); "Hail Thee, Festival Day" (AD 550); "All Glory, Lau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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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 왕 되신 우리주께 (130장)” (AD 760); "Come Holy Spirit, Our Souls 
Inspire" (AD 856); "O Sacred Head, Now Wounded, 오 거룩하신 주님(145장)“ (AD 
450);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85장)” (AD 1150). 
이러한 찬송가들은 거의 모든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종교 개혁기간동안 많은 찬송가사와 곡들이 양산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찬송가의 중요성을 역설 했다: 
나는 항상 음악의 좋은 선율을 사랑했고 이 예술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음악은 
모든일에 잘 어울린다. 우리는 학교에서 음악을 많이 가르치지만 선생은 음악을 
가르칠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면직할 것이다. 또한 
음악에 뛰어나지 않은 설교가로 서의 젊을 이를 안수해서는 않된고 본다.(“마르틴 
루터의 대화상”에서) 
 
최근에 찬송가는 찬양과 경배의 운동으로 인해 많은 장소에서 잘 불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찬송가를 버려서는 않된다. 찬송가는 건강한 예배 생활에서 
필수적이다. 찬송가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를 대변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며 역사에 나타난 구속사를 전하고 있다. 교회의 교리와 
교육적인 요소를 위대한 찬송가는 잘 표현하고 있다: “The God of Abraham Praise, 
여호와 하나님(30장)”; “Immortal, Invisible, God Only Wise"; 루터의 위대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챨스 웨슬리의 위대한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23장)“등. 이들 찬송가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교회의 보화와 같은 
곡들이다. 이들의 곡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친다. 
예배에서 찬송가는 예배 전, 후에 입례송이나 송영곡으로 성경봉독이나 설교후에 
화답송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성찬식 때 사용되는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노래는 시편가나 찬송가에 비해 덜 친숙한 노래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신령한 노래의 사용은 놀라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본다. 이 음악의 근원은 초기 
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교회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환희의 송가(혹은 jubilus)로 알려 졌다. 이 말의 
어근인 라틴어 jubilatio는 “크게 소리치며 웅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농부가 소리치는 말이나 목동이 누구를 부를 때 혹은 동물을 묶을 때에 사용 
되었던 말이다. 이러한 사운드는 요델송과 같이 긴 가사가 없는 단어 말이었다. 
환희의 송가는 이와 같은 야외에서 사용되던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로 옮겨져 
사용되었다. 
복음서를 읽기 전에 성도들이 알렐루야를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마지막 불렀던 이 
말 알렐루야는 일반적으로 길고 즉흥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노래였다.  
이러한 즉흥적인 동시적인 표현은 내부의 영적인 경험을 밖으로 표출 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늘날 성령은사주의(Charismatic Movement)에 의해 재발견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한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 수 있는 찬양들로 회중 찬양을 인도한다. 찬양들은 조용하고 
명상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찬양들이다. 조용한 가운데 예배인도자는 “하나님께 
우리자신의 노래를 불려 드립시다“라고 인도한다. 그때 인도자는 회중들이 지속적인 
음이나 한 단어로써 단순히 서로서로 내뱉듯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동안 기타로서 조용하게 연주한다. 유니즌으로 함께 드리는 이러한 소리는 




여태껏 다양한 음악 양식과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학습하였다. 
우리는 사도바울 선생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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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이 여러분의 음악적인 내용과 형식의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다른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4 과 “시편,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읽으십시오. 
 
제 1부: 개인 학습 
 
1. 생활과의 관련성 
*각 기독교 단체들은 친교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신들의 음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나 “거룩 거룩 거룩”등과 같은 찬송가와 찬양들도 있다. 자신들의 
찬송집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옳은 아닌지 진단해 보라. 지금의 이 모임에서 얼마나 
다양한 전통들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 보라. 각 전통은 독특한 찬송가와 예배곡과 





2. 내용 질문 






*앞에서 많은 시편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적인 사실에서 쓰여진 축제적인 예배를 
위해 쓰여 졌다고 밝혔다. 다음의 시편들은 각기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들 시편을 읽고나서 그 특수한 배경이 암시하는 내용을 말해보라.  
-시65: 풍년에 대한 감사의 시 
-시84: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시온성을 높이는 시로서 이스라엘의 정기 축제 때 
성지순례자들에 의해 지어졌다. 
-시72: 왕위 즉위를 위해 쓰여진 시. 아마 솔로몬의 즉위식 때 사용되었을 것임 
-시24: 시온성에 법괘가 반입되기 위해 쓰여진 시 
 
*위의 시편을 다시 묵상 한 뒤 이들 시편의 역사적인 상황외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시오. 각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될 





















*다음의 시편 찬양의 방법을 적어보시오. 
Metrical Psalm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nt Psalm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ponsorial Psalm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orus Psal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찬송가(hymn)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의 찬송가중에서 고대와 중세 찬송가 중의 하나를 읽거나 불러 보시오. 
“Of the Father's Love Begotten"(AD 350) 
"Hail Thee, Festival Day" (AD 550) 
"All Glory, Laud, and Honor, 왕 되신 우리주께 (130장)” (AD 760) 
"Come Holy Spirit, Our Souls Inspire" (AD 856) 
"O Sacred Head, Now Wounded, 오 거룩하신 주님(145장)“ (AD 450)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85장)” (AD 1150) 
 








“The God of Abraham Praise, 여호와 하나님(30장)”; “Immortal, Invisible, God 
Only Wise"; 루터의 위대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챨스 웨슬리의 




















제 2 부: 그룹 토론 
1부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흑판이나 종이나 보드위에 그룹멤버들의 




1. 생활과 연결 




*다음의 시편중 한편 혹은 그 이상을 읽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해석을 하시오. 
사용된 문구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임에서 사용될 있도록 해석하시오.  











*그리고 이제는 각각의 방법으로 시편 한편을 불러 보시오. 필요하다면 
음악사역자에게 문희 하시오. 찬송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잘 
되지 않는 다면, 서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신령한 노래를 정의 하시오. 신령한 노래가 현대의 예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신령한 노래나 형식으로 노래 해보시오 
예를 들면, 근래 나온 알렐루야를 부르시고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 마지막 아(a)를 
다른 말이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조용하고 명상적인 일련의 곡들을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I Love You, Lord"를 부르십시오. 찬양하는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교회가 사용하는 시편,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평가하시오(지난 주보를 사용할 수도 있음). 계속해서 사용하는 음악의 형식이 있나요? 
소홀히 하는 음악 형식이 있나요? 균형된 음악을 사용합니까?  
 
*네 단계의 예배, fourfold pattern인 모이기, 말씀듣기, 감사하기, 세상으로 나가기를 
사용하여 예배 준비를 계획하시오. 시편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학습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어서의 이해와 경험을 하는데 










예배에서 음악의 목적 
만남의 의미와 그 내용의 연구 
 
영국 성공회 교회(The Episcopal Church)의 “일반 기도서”는 종교 개혁당시의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토대를 잡은 영국 종교 개혁자 토마스 크래머는 
멀리 초대교회와 중세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여태껏 이 책은 많은 증보를 해 
왔지만 성공회 예배, 신학과 경건함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성공회 교회는 이 기도서 예배를 따르고 있다. 이 예배는 일반적으로 주일 아침 
8시에 드려진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8시 예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도서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배 인도자는 고정된 기도, 짧은 시편구절과 성경 
귀절로 회중들을 인도한다. 예배는 조용하고 단순한 예배인 것이다. 거기에는 
오르간도, 노래도, 음악도 없다. 그리나 그곳에는 능력이 있는 예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음악 없는 예배가 가능한데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목적 
 
제 1 과에서 음악은 살아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다. 
만남이란 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사람, 생각과 상황들을 만난다.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을 “상호작용 시키”거나 혹은 “상승 시킨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1)만남의 내용, (2)내용이 나타난 방식이나 형태, 






예배의 내용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 한다. 얼마 전에 참석한 한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는 한 인상적인 기도로 교인들을 인도하였다. 
 
주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인해 
타락 했을 때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 하셨으며, 저리로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 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옵 
소서. 
 
이 기도자는 창조부터 재창조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탄원을 표현했다. 역사를 통해 교회음악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왔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나타내는 많은 노래를 찾아 볼 수 있다. 
계명성들은 창조하실 때 “함께 노래했다”(욥 38:7). 이스라엘인들은 출애굽을 
노래했다(출 15:1-18).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다(시 98:1). 마그니 피카트(눅 1:46-55)와 베네딕 투스(눅 1:68-
79)와 같은 신약의 칸티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축하하는 
노래들이다. 성경의 결론적인 책인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지 그 이야기를 노래로 가득채우고 있다. 
예배에서 우리의 찬송가, 칸티클, 말씀적인 노래, 복음송들과 현대의 찬양곡들은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찬양들은 기독교의 신앙 전체를 표현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원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배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노래의 가사 속에서 “매우 오래된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은 성경 봉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선포 된다. 찬양은 그 내용이 선포되는 한 방법이다. 
노래가 불려 질 때 선포된다고 말하는 것은 음악이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한다는 
뜻이다. 단어 “선포하다”라는 뜻은 “전하다,” “말하다,” “알리다”라는 의미이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5:18-19에서 가르치는 것의 의미인 것이다. 여기서 그는 시편가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에게 부르며 성령충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형태가 잡히고 복음을 이야기 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노래로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루터는 노래의 선포가 생명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기를 마음으로부터 울어나는 시편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서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이 설교되고 
가르쳐 지고 연습되기 때문이다”(1524년, 교회 강요의 서문).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다. 찬양대곡, 독창곡, 
찬송가, 칸티클과 합창곡들은 우리의 잘못된 조건들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나타내며 하나님속에서 우리 삶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한다.  
 
응답의 기도로서 음악 
 
“응답”이란 단어는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뚜렸한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의 선포는 응답을 요구한다. 귀머거리에게나 말하거나 무시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응답을 
만들어 낸다-가끔 노래의 형태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응답과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처음부터 기도로 노래하며 표현했다. 둘째,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자는 가끔 
127 
 
한 응답자의 인도로 한절을 따라 불렀다. 우리는 이를 교독문으로, 암송으로, 또한 
찬양으로 실행해왔다: 예를 들면 회중들은 예배 인도자를 따라 응답하거나, 회중들의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 응답한다. 이러한 연습은 오늘날 전례적인 교회에서 계속 
행하고 있다. 여기에 보기가 있다: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실 지어다. 
응답: 그리고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도다. 
인도자: 주의 도를 땅위에 알릴 지어다. 
응답: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릴 지어다. 
인도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응답: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배시에 사용된 시편서는 말씀의 응답에 해당하는 많은 기도문을 싣고 있다. 시편 
80편은 초대교회나 회당에서 화답송으로 쓰여졌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세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1-3) 
 
요나는 물고기의 배속에서 기도하였다. 도움을 위해 울부짖는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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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 기록 되어 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2:2)로 시작하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2:9)로 끝난다. 
주로 시편을 사용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응답송은 처음부터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이 응답송들은 구약, 서신서나 복음서가 읽혀진 다음 행해졌다. 교회의 
신앙을 나타내는 응답송들은 설교후에 가끔 불려지기도 했다. “거룩, 거룩, 거룩”같이 
성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성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예배에서 음악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바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성경의 이야기인 
예배의 내용은 아마 불려져야 할 것이다. 이 노래들은 신자들의 찬양으로하는 
기도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음악이 설 자리가 있는가? 그렇다, ‘일반 기도서’와 같이 음악은 성경의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2과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목적”을 읽으십시오. 
제 1부: 개인 학습 
 
1. 생활과의 관련성 
*이 과에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목적을 이야기 했습니다. 음악 없는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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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명 하였습니다. 음악이 없는 예배에 참석한 경험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2. 내용 질문 











*우리의 학습은 음악이 이야기(내용)을 위한 것이라고 알아 왔습니다. 다음의 성경 

















*“아바, 아버지”라는 울부짖음은 초대교회에 신령한 노래로 불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역사적으로 교회는 시편 52편을 응답 기도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불려졌다. 이 








최근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고 예배에서 음악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선포하였으며, 당신의 마음속에 응답을 끌어내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 2 부: 그룹 토론 
1부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흑판이나 종이나 보드위에 그룹멤버들의 
모든 질문의 답을 적으십시오. 
 
1. 삷과 연결 
*음악이 없었거나(1), 좋은 음악이 있었던 경우의(2) 예배의 경험을 비교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예배 경험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는지 보십시오. 
 
2. 생각하기 
*출 15:1-18의 이야기를 토의 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현대의 곡, “The Horse and the Rider He Has Thrown into the Sea.”을 불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노래의 가사에서 오는 감동적인 반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2:5-11절의 내용을 토론하시오. 이 구절에 느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Crown Him with Many Crowns"를 찬양 하신후 "He Is Lord"를 
찬양하시오. 마지막으로 이들 찬양이 불러질 때 느끼는 감동을 나누십시오. 
 
*시편 52편의 내용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구절과 관계된 본인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구절에 해당하는 곡을 즉흥적으로 불러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인도자가 첫 
행을 부르면 전체는 각 행을 반복합니다. 현대곡 “Creat in Me a Clean Heart, O 




*만약 시간이 있으시다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찬송가와 그 후렴부를 불러보시고 
그 내용(이야기), 선포와 응답을 구분해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진리의 




*최근의 예배에서 음악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십시오-심장이 
느끼는 반응과 하나님의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의 만남. 
 
*다음주에 있을 예배의 음악을 계획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이야기, 선포, 그리고 
응답을 포함 시키십시오.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 음악의 위치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습 
 
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났고 예배와 찬양의 음악보다는 찬송가 중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1960년대에 이 찬양 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의적이었다. 
70년대 초 Pentecostal(성령주의) 교회에 참석해서야 찬양음악 중심의 예배에 대한 
첫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많은 Pentecostal 교회들은 찬송가와 찬양곡 섞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찬양곡 중심의 교회였다. 
그러한 예배에서 기억남는 딱 한가지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곳에 계신 달고도 단 
성령님, 나는 그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것을 알고 있네......”로 시작되는 
찬양이었다. 이 찬양곡은 의도적으로 불려지고 있엇다. 이 교회의 회중들과 나는 그 
찬양곡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양의 영적인 안내 하심으로 
인해 인격체된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리고 있었다. 
찬양곡들은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찬양곡들의 위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왜 찬양곡들을  부르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의 찬양 
성경은 찬양에 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편서에 의하면 전체의 창조물 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많은 시편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크고 
작은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 졌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찬양시는 
시편 96편과 150편이라고 할 것이다. 시편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찌어다(96:1)”라고 적고 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134 
 
자마다 여화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찬양은 창조질서와 인간 존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다. 전체 창조질서와 모든 
존재물들은 찬양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 지어다(시 148:2).” 
이사야는 천상예배의 비젼을 보고 스랍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 사도 
요한은 저 천국을 보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있다(계 4:8-11, 5:6-14). 이사야는 그가 통곡할 때 찬양의 이 
범 우주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아 노래할 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사 44장 23절) 
 
시편기자들은 이와 유사하게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 81:1-2)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일천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예배에서 찬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말했기 때문인가 혹은 찬양하는데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일까? 
첫째,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어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속에 거하신다고 하고 있다(시 22:3, 100:4).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거하게 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찬양의 역할로 인해 찬양은 전능자를 
예배하는 우리를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과 전능자의 창조물로서의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찬양은 증거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찬양이 우리의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일을 잘 마친 사람을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받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 법칙을 따르도록 노력한다. 내 
자녀들이 학교나 운동이나 작업에서잘 했을때 나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알게되고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배후자나 동료들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가치와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는 우울증, 슬픔,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아픔, 고통등의 것들과 싸우면서 살고 있다. 찬양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려 놓을 필요가 없이, 편안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그 중점에서 안식과 
위안을 안겨 주는 것이다. 찬양은 미래를 바라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글로써 찬양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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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사 61:1-3)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는 한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의 찬양은 순수한 
감사의 정신과 성실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찬양인 것이다. 
 
찬양이 예배의 어떠한 장소에 어울리는가? 
 
네 단계 형태가 예배의 모델이 된다: 우리가 모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내진다.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찬양곡 들은 여러점에서 적당하다. 찬양과 
경배곡들은 성도들이 자석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인 교회에서는 이 찬양곡 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30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성도들은 성막으로 나아가는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즉 바깥뜰, 
안뜰을 거쳐 마침내 지성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과 분위기는 
생기에 가득 찬 찬양으로부터 조용한 명상적인 찬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다.  
위의 표가 보여 주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지는 곳이 예배의 가장 정점에 있다. 
말씀의 예배는 찬양을 위한 주된 시간이 아니라 진리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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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찬양이 성경 봉독에 대한 응답으로서나 예배의 다른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경봉독의 끝에 봉독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때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와 같이 
노래하거나 다른 적당한 찬양곡을 부른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시편이 성경봉독 
뒤에 불려진다. 많은 시편들이 현대 찬양곡들 속에 사용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곡들 
중의 한곡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경봉독 후에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교회에서 말씀과 감사의 예배 사이에 방문객들의 소개와 교회 소식을 행하고 
있다. 말씀을 통한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예배는 순간적으로 중지되고 교회소식 뒤에 
예배는 성찬식 탁자주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의 감사를 표현 한다: 성찬식을 
행할 때나 성찬이 행해지지 않을 때는 찬양과 기도로. 전례적인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매월 첫째 주일에 행한다. 성도들은 떡과 
잔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면서 유니존으로 찬양곡을 부른다. 이러한 찬양곡 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기념하는 곡들이다. 이렇게 하여, 성찬이 
의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써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치유에 대한 감사를 성도들은 음악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성찬시 불려지는 찬양곡 들의 올바른 선곡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경험에 
능력과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매주 성찬을 행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이 끝난뒤 기도와 찬양으로서 
단순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찬양곡들의 선곡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짤 
수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데 대한 봉헌 찬양, 회중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일께우는 성령님께 드리는 
봉헌찬양. 
마지막으로 해산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래를 부를 시간이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표현하는 곡의 찬양곡이 적당하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찬양은 우리의 예배에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성경 
말씀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친다. 성경은 확실히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과 우리의 찬양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다. 찬양은 또한 우리인생이 매말라 질때나 우울해 질 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인 것이다. 현대 찬양 운동은 찬양의 요소들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찬양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완수하려는 새로운 많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3 과 “예배에 있어서 찬양 음악의 위치”를 읽으십시오. 
 
제 1부: 개인 학습 
 
1. 생활과의 관련성 
*여태 현대의 찬양과 경배 형식의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 예배에서의 당신의 느낌과 반응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찬양곡으로 알려진 코러스 





2. 내용 질문 
*다음의 시편 2편을 읽어보시고 나서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들을 수 있거나 상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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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서 6:1-8절을 읽고 3절에 있는 스랍들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록 4:1-11절을 읽고 그것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에 대한 자신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속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통해 가르쳐집니까? 
시편 2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100: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떻게 예배의 네 부분에서 찬양이 어울립니까? 
모일 때의 찬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말씀의 예배 때의 찬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 부: 그룹 토론 
1부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흑판이나 종이나 보드위에 그룹멤버들의 
모든 질문의 답을 적으십시오. 
 
1. 생활과 연결 
*찬양과 경배에서의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시편 96편과 150편의 찬양의 성격을 살펴보십시오. 이 두 편의 시편으로 
학습하거나 찬양하거나, 묵상할 때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중 한 줄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질문하십시오. 
 
*이사야 6:1-8절을 학습하시고 찬양하고 묵상하신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를 찬양하시고 당신이 알고 있는 
상투스의 다른 부분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이 이 상투스를 부를 때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다음의 성경구절을 찬양하신뒤 이들이 어떻게 잘 표현이 되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시편 22:3절: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거하시는 주여 
계시록 11:15-18: 찬양이 증거한다  




*최근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찬양이 예배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었는지 
알아 보시시오.  
 
*예배 준비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음악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를 
발전시키십시오(네 단계의 예배, fourfold pattern).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번 학습이 당신의 이해와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 
찬양에 사용되는 악기에 대한 학습 
 
내가 아프리카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통적인 예배용 악기와의 
접촉은 없었다. 내가 처음 교회 오르간을 보았을 때가 7살이었다. 
나의 부모님들은 밀림에서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집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아프리카인의 악기인 밀림의 소리에는 친숙해져 있었다. 그러난 나는 오르간, 
금관악기나 목관악기등의 사운드에는 생소했다.  
미국내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 기다리는 1년 동안 “화목의 
집”이라는 뉴저지의 선교사들의 집에서 살았다. 그 동네에는 작고 매우 아름다운 
영국 성공회 교회가 있었다. 우리는 침례교인 이었지만 때때로 그 교회를 다녔다. 
나는 항상 가장 앞줄의 목사님 코 바로 밑에 앉았다.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잘 
기억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와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에서 울려나오는 우아한 음악에 
의한 예배였다. 
악기는 성경 당시의 시대나 교회 전 역사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학습에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의 역할과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 
 
성경에서의 예배용 악기 
성경에서 악기는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와의 관련속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 법괘가 성전으로 모셔질 때 엄청난 악기의 연주가 동반 되고 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일백 이십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시편에서는 예배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그중 가장좋은 
예중의 하나는 시편 150편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 할지어다.(시 150:3-
5) 
 
악기의 사용에 관해서 
예배에서의 악기사용은 항상 허용되지 않았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동방 정교와 
무악기 주의인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 of Christ), 메노나이트 교회들과 어떤 
장로교회들은 악기 사용을 삼가고 있다.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을 금하는 주된 
역사적인 이유는 초대 교부들과 죤 캘빈의 영향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과 개혁 교회들은 오늘날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이유는 초대 교부들은 악기들은 세속 음악과 의식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반대 
했다. 초대 교회는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했었다. 악기들은 세속 의식, 극장, 연희, 
술자리, 부도덕적인 성의식등에 사용되었다. 이들 악기들은 세속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예배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끔 하였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부들과 캘빈이 함께 주장한 것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기가 말씀을 순전히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였다. 4세기의 성자 바실(Basil)은 다음과 
같이 예배자들에게 역설하였다: “여러분의 혀로 찬양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 의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James McKinnon, Music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p66). 
세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이 한목소리로 찬양하기 때문이다(롬15:5-6). 한 목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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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공동체, 코이노니아(koinonia)의 문제를 의미한다.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악기는 그것을 떠맡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유니즌 찬양은 교회가 한 믿음, 한 마음, 
한 생각, 한 분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교회가 예배에서 악기의 사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가운데 
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실제적인 존재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기는 하나님 은혜의 자원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의 표적(sign)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배에서의 오르간 
예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전통악기는 확실히 오르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르간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초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이드롤리스(hydraulis) 혹은 수(水) 오르간 이라고 불리는 세속 오르간이 있었다. 
이것은 세속 의식, 로마인들의 게임과 극장에서 사용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사용을 거부 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오르간도 함께 사라져 초기 중세까지 서양인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 오르간은 동로마제국에서는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비잔틴 왕실의 궁정에서는 
계속 사용되었다. 757년에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은 프랑크의 왕 페핀에게 선물로 한 
대의 오르간을 주었다. 그 오르간은 대단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오르간은 교회 생활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세속 악기로서의 오르간에 
대한 초기의 거부를 반전시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했다. 이것은 중세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이해되어야 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속 세계를 
정복했다. 교회는 전세계 중심의 상징으로서 모든 마을의 중앙에 들어섰다. 세계는 




중세의 세계관은 조화의 개념인 플라톤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세계와 사회의 
조화는 또한 기독교인의 확신이었다. 조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한 표현이었다. 
음악, 특별히 조화로운 음악은 조화로운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보여졌다. 오르간은 이 
조화를 표현하는 최고의 악기였던 것이다. 중세 교회는 조화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기독교 음악”의 한 형식을 만들어 내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시계는 하늘의 
신령한 질서를 대변하는 반면 오르간은 음악으로 신령한 조화를 대변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르간의 위치는 교회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바하로 인해 새로운 지평을 
연 개혁교회에서는 그 중심이 되었다. 
오르간의 중심성은 19세기에 퇴색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음악이 조화를 
표현한다는 생각을 비웃으면서 음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오락과 기분전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소개했다. 음악에 대한 
계몽주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르간은 교회의 중심 악기의 위치를 유지 했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종교음악으로 집약되었다. 
최근 몇 십년 사이에는 대중문화에 사용되어 교회내에 급히 파급된 현대 악기의 
등장으로 오르간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어떠한 소리가 가능할까? 
사운드는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사운드가 있다. 미시간의 한 숲에서 이글을 쓰는 동안 나는 
크낙새등 다양한 새소리과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자연과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때로는 
저녁에 모든 등을 끄고 방충망이 있는 현관에서 자연의 많은 소리를 듣는다. 이들의 
소리는 나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한다. 
같은 방법으로 사운드는 예배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음악은 성경과 노래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사운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사운드는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나 십자가가 부딪칠 때나 걸을 때 혹은 입장 





이번 과에서 우리는 논쟁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오르간이 예배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와 칼빈의 반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 중심이 되는 예배는 나중의 사운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학습 안내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5 과 “예배에 있어서 전통적인 악기들”을 읽으십시오. 
 
제 1부: 개인 학습 
 
1. 생활과의 관련성 
*여태껏 참석한 예배중 악기가 사용되지 않는곳에서 예배를 드린적이 있다면 그 예배






2. 내용 질문 









*시편 150편에서 예배에 사용된 악기를 살펴보시오. 다음 중 여러분의 교회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가 있습니까? (사용되는 악기에 o 표 하시오) 
Trumpet Harp Lyre Strings 
Flute Tambourine Cymbals 
 









*예배에 있어서 악기 사용에 관한 신학적인 측면을 서술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세와 계몽주의 자들의 음악에 대한 입장중 당신은 어떤쪽에 동의 하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음악이 당신의 마음을 고양시킵니까? 당신의 마음을 산란하게 






제 2 부: 그룹 토론 
1부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흑판이나 종이나 보드위에 그룹멤버들의 
모든 질문의 답을 적으십시오. 
 
1. 생활과 연결 





*역대하 5:12-13의 내용에서 묘사하는 사운드를 설명하십시오.  
 
*시편 150편에서 사용된 악기와 당신의 교회악기를 비교하십시오.  
 
*잘 알려진 쉬운 찬양곡들을 선곡하시고 각자의 악기를 가져오도록 광고하십시오. 악
기가 없으면 노래하는 동안에 다리를 손으로 치거나 휘파람, 스푼으로 치거나 다른 
것들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오. 찬양하거나 악기들만으로 찬양하시오. 곡이 끝난뒤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오.  
 
*예배에 악기의 사용을 반대한다면 그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시오. 
 
*사운드의 성육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뜻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숫자와 반대하는 숫자를 조사하여 그 
이유를 말하시오. 
*예배에서 사용하는 오르간의 약사를 말하시오. 
 




*예배에서의 음향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 하시오. 찬양하기에 어떠한 사운드가 도움이 




*여러분 예배에서의 악기사용을 돌아보고 지난 일년 동안 사용된 악기를 적어보시오. 
각 일요일 마다 몇 개의 악기가 사용 되었는지 적어보시오. 어떤 악기가 사용 되지 





*교회에서 여러성도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예배를 계획하시오. 네 단계의 예배
(fourfold pattern)인 모이기, 말씀, 성찬과 해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의 각 부부의 
분위기와 목적에 어울리는 악기를 사용하시오.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 사용에 관한 이번 학습이 당신의 

























음악, 예배, 현대 문화 
현대 찬양과 경배 음악에 대한 학습 
 
몇년전 예배 갱신에 관한 워크샵을 마친 후, 한 열심 있는 젊은이가 와서 
말했다.“선생님은 예배 갱신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표현에 
의문이 나서 좀 더 알기를 원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내 강의의 
문제점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갱신을 15분 이내에 가질 수 
있습니다.”“어떻게요?”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우리는 둥글게 앉아서 리더는 새로운 
곡을 기타로 가르치는데, 그곳에는 예배 갱신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표현에서 보듯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 음악과 예배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가정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예배는 음악이 주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 갱신이 현대적인 악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에서는 예배와 음악의 발전과 일반 문화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위의 두 가지의 
가정을 살펴보고자한다. 
 
현대의 예배, 음악과 문화 
2차 세계대전 후 서양 세계는 매우 놀라운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구 세계관은 보다 지금 현재의 사회보다 진부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사회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구세계에서 예배와 음악은 매우 예측가능 했다. 각 
교단은 예배와 음악에 대한 각자의 모양과 형식이 있었다. 
1960년 이후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 했다. 새롭고 혁신적인 스타일들이 옷, 음악, 차량, 집과 장식등에 
등장했다. 배후자 교환, 성적인 개방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철학은 폭 넓게 
받아들여졌다. 음악의 형식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하드락과 랩등으로 인해 격발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발전은 교회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다. 우주의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 전통적인 중세적인 음악관은 이미 보다 감정적인 표현과 오락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적인 것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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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러한 새로운 동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그 표현법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음악에서의 최초의 변화는 빌과 글로리아 게이더(Bill & Gloria Gaither)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1960년대 이후의 음악에 대해 빌 게이더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다 시피 글로리아와 내가 처음 연주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위해 연주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네와 주님의 영을 나는 아네'(There's sweet spirit in this place and I know 
that it's the Spirit of the Lord)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음악을 그들의 교회에 가져가게 되었고 예배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배와 경배 운동은 1970년대 초의 예수 운동으로 인해 두 번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의 히피주의 쇠퇴할 무렵 많은 히피들이 남가주의 해변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담배피고 그들의 기타를 치며 혁명적인 노래를 불렀다.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의 척 스미스 목사는 이 해변가에서 이들 히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 했다. 한사람, 한사람씩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스미스 목사의 교인들이 
되었다. 이들 히피중의 한사람이 타미 쿰즈(Tommy Coombs)이고 지금의 마라난타 
음악의 사장이다. 타미는 나에게 정말 잘못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타미 하나님은 이 지역교회(척 
스미스 목사가 담임하는)에 거하신다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 교회는 
히피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기타로서 새로운 노래들을 불렀다. 이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내용이었다. 타미는 “내가 
교회문을 열고 찬양소리를 들으며 걸어갈 때 나의 집에 와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찬양으로 인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 
예수 운동은 국내를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져갔다. 예수 음악의 확산으로 인해 
기타와등 현대적인 악기들의 찬양음악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되었다. 현재의 
찬양과 경배 음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현대의 음악과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까? 
154 
 
현재의 찬양과 경배 현상은 현대 문화와의 관련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현대의 예배가 문화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예배는 드럼, 
기타와 신테사이즈 등과 같은 대중악기들을 사용한다. 이 악기들은 같은 종류의 
사운드를 사용하며 감정의 반응과 유흥에 장점이 있다. 
예배에 현대의 대중악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주장은 복음이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은 이 현대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음악은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대 악기의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은 초대 교회의 교부와 죤 칼빈(제5과를 참고 
하시오)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의 예배가 현재의 문화 양상과 조화 되어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현대 문화는 세속 음악을 추구하며 생산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혼동을 축하하는 그러한 사운드를 따른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수단이 
메시지이다.”만약 이 말을 현대 예배에서의 음악에 적용한다면, 대화 가능한 메시지는 
말씀보다 더 유리하다. 말씀은 평화, 조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이지만 사운드는 혼동, 혼란과 테러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운드는 
하나님 없이 세계의 혼돈을 축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배에 사용되는 현대 
음악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예배는 일반적으로 음악적인 용어로 해석된다. 마라난타 음악의 척 
프롬(chuck Fromm)은 “새로운 성례전이 음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현대 예배 운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예배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 꾸짖은 그 젊은 이처럼 현대 예배주의 자들은 예배가 
찬양과 음악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두 단계(Twofold) 
형식의 예배로 특징지어진다. 첫 30분간은 찬양으로 이루어지며 뒷부분의 30분은 
말씀이다. 현대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예배시간과 가르침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기독교 예배의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간과 하고 있다. 그것은 사도적인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이다(행 2:42). 이 두 가지의 행위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제정할 뿐 아니라 악의 능력을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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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서의 주된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찬을 베푸셨다. 음악은 
은혜의 주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부차적인 수단인 것이다. 그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음악은 성스러운 질을 지니고 있으나 음악은 
교회의 주요 신성체중의 하나는 아닌 것이다. 
과거에 개신교들이 설교를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캬톨릭 교회들은 
성찬을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했다. 현대의 교회들은 음악을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전체성과 
완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배의 완전함이란 말씀, 성례전(성찬과 세례), 음악, 
기도, 고백와 친교등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음악이나 말씀 혹은 성례전만이 예배의 
전체를 이룬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기록을 무시하는 것이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현대 예배 구도는 양극화 되어있다. 한쪽 극단에는 전통적인 교회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적인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이 두 극이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문화적인 구분은 적어도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 예배 
주창자들은 전통예배에서 나타나는 조화로서의 하나님의 우주관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 지원과 현대적인 
관련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서로의 관점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예배와 음악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토론에 대단한 
도움을 줄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음악은 중세의 조화론에 기초를 둔 기독교 
음악이 발전하기 전에 존재 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음악은 찬송가와 보다 적흥적인 
환희의 찬양을 혼합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음악은 
경외와 경건의 강한 느낌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환희의 찬양으로 
예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초대교회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음악과 예배 그리고 문화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한 것처럼 
현대의 악기와 사운드를 금지 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이들의 관심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현대의 락과 팝 스타일의 교회음악의 수용에 관한 비판적인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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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음악과 예배와 문화의 문제는 교회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뜨거운 
이슈이다. 다른 한쪽의 통찰과 사역을 무시하는 듯한 분리주의 대신에 우리는 교회의 
단결을 위해 겸손함과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답은 
교회내의 영원한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의 상호협조 속에 예배의 형식을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6 과 “음악, 예배와 현대 문화”를 읽으십시오. 
 
제 1 부: 개인 학습 
 
1. 생활과의 관련성 
*찬양과 경배형태의 예배에 참석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 종류의 예배는 현대의 
악기들과 포크음악과 소프트 락음악에 이르는 범위의 코라스 음악이 그 특징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적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예배에 참






2. 내용 질문 
*현대의 찬양음악의 배경을 복습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어떻게 이러한 문화변화가 교회에 영향을 주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배에 있어서의 현대 음악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예배에 있어서 악기 사용에 관한 신학적인 측면을 서술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대 교회에서 사용이 거부된 오르간이 중세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세와 계몽주의 자들의 음악에 대한 입장중 당신은 어떤쪽에 동의 하십니까? 
중세(    ) 계몽주의(    )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음악이 당신의 마음을 고양시킵니까? 당신의 마음을 산란하게 






제 2 부: 그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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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흑판이나 종이나 보드위에 그룹멤버들의 
모든 질문의 답을 적으십시오. 
 
1. 생활과 연결 
*악기가 사용되는 예배와 사용되지 않는 예배에 대한 각자의 반응들을 토론하십시오.  
 
2. 생각하기 
*역대하 5:12-13의 내용에서 묘사하는 사운드를 설명하십시오.  
 
*시편 150편에서 사용된 악기와 당신의 교회악기를 비교하십시오.  
 
*잘 알려진 쉬운 찬양곡들을 선곡하시고 각자의 악기를 가져오도록 광고하십시오. 악
기가 없으면 노래하는 동안에 다리를 손으로 치거나 휘파람, 스푼으로 치거나 다른 
것들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오. 찬양하거나 악기들만으로 찬양하시오. 곡이 끝난뒤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오.  
 
*예배에 악기의 사용을 반대한다면 그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시오. 
 
*사운드의 성육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뜻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숫자와 반대하는 숫자를 조사하여 그 
이유를 말하시오. 
 
*예배에서 사용하는 오르간의 약사를 말하시오. 
 






*예배에서의 음향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 하시오. 찬양하기에 어떠한 사운드가 도움이 




*여러분 예배에서의 악기사용을 돌아보고 지난 일년 동안 사용된 악기를 적어보시오. 
각 일요일 마다 몇 개의 악기가 사용 되었는지 적어보시오. 어떤 악기가 사용 되지 
않았나요? 이 조사에서 볼 때 여러분의 예배에서 악기의 역할에 대한 자기평가는 무
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성도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예배를 계획하시오. 네 단계의 예배
(fourfold pattern)인 모이기, 말씀, 성찬과 해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의 각 부부의 
분위기와 목적에 어울리는 악기를 사용하시오.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 사용에 관한 이번 학습이 당신의 













부록 H  
예배와 음악에 대한 학습 후 테스트 
번호 질 문  응 답 
1 다음의 예배중 참여하신 예배는? 
 
금요기도: 
주일 예배:  
 
2 가장 선호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  
3 왜 이 예배를 좋아합니까? 
 
1. 음악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2.음악은 예배 환경을 보다 
적합하게 만든다: 
 
4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안 하십니까? 
(1=불편하다. 5=아주 편안하다) 








5 만약 위의 장르중에 아주 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 이런 종류의 음악에 
익숙해서: 
2.  가사를 좋아하기에: 
3. 선율을 좋아해서: 
 
4. 예배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에: 
 
6 위의 장르중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종류의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7 예배의 경험에서 예배 음악에 대해서 
배운것이나 발견한 것 세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1. 시편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의 균형의 중요성: 
2. 찬양의 중요성: 
3. 새로운 음악의 필요성:  
 
8 예배 음악이나 다른 예배의 부분에서 
배운 것 세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1. 시편 찬양이 예배에 
도움이 된다: 
2. 내가 모르는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있다: 
 
9 당신이 음악에 익숙하다면 가장 




6. 영적인 노래: 
 
10 당신이 음악인 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음악적 장르는 무엇입니까? 
 
3. 영적이 노래: 






부록 I 주일 예배후 평가 
번호 질 문  응답 
1 오늘 사용한 음악이 당신의 기도회의 
경험을 증진시켜주었습니까?  
(1=전혀 증진시키지 않음.  5=대단히 많이 
증진시킴) 
 
2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가 당신의 예배 
경험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3 예배 음악이 당신의 예배를 
고양시켜주었습니까? 
 
4 만약 음악이 나의 예배 경험을 증진시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만약 음악이 나의 예배 경험을 




부록 J 주일 예배후 인터뷰 질문 
번호 질 문 응 답 
1 예배 음악이 예배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증진시킨다고 봅니까?                            
 
2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사용된 음악이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예배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송가:          




4 어떤 종류의 음악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시편찬양:         
                           영적인 찬양: 
 
5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합니까? 
 
 
6 이 프로젝트에서 예배음악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7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영적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조금도 주지않음) 1   2   3   4   5 (영향을 줌) 
 
8 이 프로젝트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9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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